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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uibogam rearranged existing vast works was established as the medical science laying stress 

on human body. 

The contents of this book are divided into internal side of the body as Naekyung pyon, into outer 

side of the body as Woehyung pyon, into various kinds of diseases except for diseasesin Naekyung 

pyon 뻐d Woehyung pyon as jopbyung pyon, into m어ical herbs in natural world as Tangaek pyon, 

and into acupuncture and moxa cauteη as Chirngu pyon. The contents in Naekyung pyon 따e 

classified into essence, vigor, spirit and blood, dream, vocal f잉mitus, speech, sap and unsound mucus, 

five vicera and six entrails, womb, vermin, urine and feces. And the contents in Woehyung pyon 따e 

divided into head, face, eyes, ears, nose, mouth and tongue, teeth thoat from upper to lower p와t of 

th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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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繹 論

朝蘇時代에 펀찬된 『東醫寶鍵』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韓中日 東洋3국에서 여러 차례 간행되었 

고, 臨皮에 펀리한 책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大韓形象醫學會에서는 『東醫寶짧』 

을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東

醫寶鍵』이 단지 中國醫書를 百科離典式으로 나 

열한 것으로 독창성이 缺如되어 있다는 주장을 

* 交信著者 • 尹陽烈,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042) 200-때1, yooncy@d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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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주 잘못 

된 것이다. 

신동원은 『조선사람 許浚』이란 책에서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中國醫學史를 연구하는 

영국 케임브리지 니텀연구소의 서양언 학자들에 

게 韓國醫學史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인 『東醫寶

鍵』을 보여주니, 8次에 나타난 붐 겉의 여러 

부위를 하나로 묶은 「外形篇」, 붐 안의 여러 구 

성물을 하나로 묶은 「內景篇」 그리고 나머지 부 

분을 하나로 묶은 「雜病篇」 등으로 묶어 정리한 

것은 한의학 역사상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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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것으로 대개의 韓醫書들이 ~病 중심으 

로 구성되었으나 『東醫寶짧』은 봄 중심으로 구 

성되었다lJ.”고 하였다 즉 저자인 許浚은 병에 

앞서 몸을 보는 입장에서 『東醫寶짧』을 구성했 

다는 말이 된다. ‘몸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形象을 중요시한다.’는 말이 된다. 

『東醫寶錯』 첫머리에 身形鐵服圖를 두어 形

象을 강조하며, 전체와 부분을 나타내었고, 그 

설명으로 ‘形象에 따라 治法이 다르다2J.’고 하였 

다. 그러므로 『東醫寶鍵』의 팀次를 연구하는 이 

유는 『東醫寶盤』의 集例에 “A體의 構成은 안으 

로 五藏六服가 있고 節骨.JlJL肉·血服·皮l홈가 있 

어 그 形態를 이루고 精氣神이 藏뼈와 百體의 

主가 된다3J.”고 하여 A體를 統體[전체]와 個體

[부분]로 나누고 그것의 상관관계를 담次가 일 

목요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個體는 物의 구 

성요소가 되고, 統體는 각 個體가 취합하여 통 

일작용을 行하여 統一體가 되므로4),’ 부분을 알 

아야 전체를 알 수 있고 또한 전체를 알아야만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形象음 본다 

는 것은 統體와 個體를 함께 본다는 것이다5J.” 

라고 효LlI先生6)은 形象의 重要性을 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東醫寶鍵』의 目次에 대해 南

山堂版 國譯增補 『東醫寶鍵』을 기본으로 하고, 

形象醫學을 주창하신 효山先生의 사상을 정리한 

r호山形象醫案』7)을 중심으로, 신동원의 저서인 

r조선사람 허준』, 펼자의 석사학위논문인 『形象

醫學에 대한 考察』8)과 기타 관련서 등을 참고 

로 연구하여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러l출판새 때1, p. 178. 
2) 國譯增補 東醫寶짧 p. 1. 
3) 國譯增補 東醫寶짧, p. 65. 
4) 易學原論, p. 48. 
5) 너와 나의 세계, p. 58. 
6) 號는 z:山, 이름은 H仁圭, 형상의학을 주창하였다. 
7) 大韓形象醫學會에서 2:xJ3년 9윌 20일에 쪼山先生의 醫
案을 정리하여 출간한 책 

8) 펼자가 때2년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석사논문으로 
쓰채 
」 「

『東醫寶鍵』의 目次에 대한 隔究

II. 本 論

『東醫寶鐘』은 25권 25책 5편 106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5편은 「內景篇」, 「外形篇」, 「雜病

篇」, 「滾‘뾰篇」, 「鐵갖篇」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에서 目次는 2권이 된다. 本論에서는 첫째로 『

東醫寶鍵』 B次의 내용을 설명하고, 둘째로 『東

醫寶鍵』 g次의 獨創性을 설명하고, 셋째로 形

象醫學과 『東醫寶鍵』 目次와의 상관성올 설명하 

고자한다. 

1. 『東醫寶鍵』 g次의 내용 

1) B次의 구성 순서 

序, 總§, 上下 2卷

「內景篇」

集例,歷代醫方

卷1; 身形,精,氣,神

卷2 : 血, 夢, 聲音, 言語, 律滅, *§융t 

卷3 ; 五職六服, )Jf藏, 心職, 牌藏, R퍼藏, 賢R藏,

a홈服, 뽑服, 小陽뼈, 大陽船, R흉Jjjt!빠, 三

魚R府, 8包, 蟲

卷4: 小便,大便

「外形篇」

卷1: 頭,面,眼

卷2 : 耳, 옳, 口좀, 牙짧, n因唯, 題項, 背

卷3 ; 뼈, 추L, 題, 簡, 臨, 皮, 肉, nJK, 觸, 骨

卷4 ; 手, 足, 毛髮, 前陰, 後陰

「雜病篇」

卷1 ; 天地運氣, 審病, 辦證, 該眼 用藥, ll±, 

ff, 下

卷2 • 風, 寒(上)

卷3 ; 寒(下), 暑, 鴻, 操, 火

卷4 : 內傷,虛勞

卷5 : 짧옮L, n區此, 破願

卷6 ; 積聚, 浮睡, R長滿, 消浪, 黃펄 

卷7 : 吸편, 溫1흥, 뻐뿔, 癡훨(上) 

卷8 ; 癡훨(下), 諸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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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9 ; 諸傷, 解毒, 救急, 怪淚, 雜方

卷10 : 歸A

卷11 : 小兒

「場波篇」

卷1 ; 場써찾諸{것tl, 水部, 土部, 뤘部, A部, 짧훌l 

똥t部 

卷2 ; 魚部, 蟲部, 果部 菜部5 草部(上)

卷3 ; 草部(下), 木部, 玉部, 石部, 金部

「鐵갖篇」 

卷1; 鐵갖 

이상은 許浚 原著, 原本 『東醫寶鍵』, 南山堂,

서울, 1976, pp 1 ∼2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몇 

가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변 다음과 

같다. 

‘篇’은 내용중심으로 구분하였고, ‘冊’은 대체 

로 내용과 종이 페이지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으 

로보인다. 

「內景篇」 卷1에서 身形, 精, 氣, 神을 기재하 

고 血을 卷2에 실은 理由는 身形은 봄 전체를 

나타낸 것이고, “精氣뼈은 道家의 三要이다~)_” 

“精은 能히 氣로 化하고, 氣는 能히 神으로 化

하며, 神은 能히 還虛한다!OJ.” 그러므로 精氣神

은 虛로 완성된다는 것이 道家의 先天的인 입장 

인데, 精氣神이 血로 완성된다는 것은 ‘牌가 後

天의 根本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으로 이해된 

다. 道家는 呼吸에 중점을 두고 말하였고, 醫學

은 ‘水뤘이 養命의 근본이 되니11)’ 먹는 것에 중 

점을 두고 시작하였다. 

또 五藏은 木火土金水의 순서로 되어 있다. 

다음에 g흡a府이 나오는 것은 “體은 火로 五藏의 

風寒在下(봐賢在下), 操熱在上(心師在上), 演氣居

中(牌居中州)을 조절하고, 寅申少陽相火로 榮衛

를 조절한다(寅은 觸, 申은 三魚). 師는 榮衛의 

王가 되지만, 그 流行하는 것은 擔이다_!2) ” 또 

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鍾 서울, 南山휠 19ffi, p‘ 닮‘ 
10) 尹휩A 著, 李潤鴻 譯, 性命圭탑, 한국문화사, 서울, 

1댄£, p. 91. 
1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잃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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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홈은 즘H효之服로 五職과 六服의 연결고리가 된 

다. 다음에 뽑服, 4、陽服, 大陽服, 勝뼈R府로 된 

것은 위에서 아래로 소화되어 흡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外形篇」에서 外形의 배열순서는 위에서 아 

래로, 뒤에서 앞으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 겉에 

서 안으로, 위아래, 위아래의 앞뒤로 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雜病篇」에서 「寒門」을 t下로 나눈 것은 水

火로 본 것이다. 寒(上)의 경우에는 水로 하고, 

寒(下)의 경우는 火로 본 것이다, 또 「癡훨門」 을 

上下로 나눈 것은 鍵훨(上)은 癡휩의 전반적인 

설명과 몸 안에 생긴 癡훨를 설명하고, 癡힘(下) 

에서는 몸밖에 생긴 癡펌를 설명하고 있다. 

「場波篇」에서 「草部」를 上下로 나눈 것은 큰 

의미는 없는 듯하다. “한의학의 藥物學은 藥草

가 중심이다. 다른 종류의 약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초를 기본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本

草라고 한다. 양이 많아서 나눈 것이라고 본다. 

상편에서는 79종, 하편에서는 188종 도합 267종 

의 약재가 실려 있다13)_” 상편에 중요한 약재를 

더 많이 실었다고 본다. 

2) 各 目次의 내용 

(가) 內景篇

@ 內景篇 1卷

@ 『東醫寶鍵』의 序

“醫學은 輕u皮(黃帝와 u皮伯)에서 시작되어 많 

은 학자가 나왔으나 論說이 *-51然하고 정리되지 

못하여 『靈樞經』의 진실한 뜻에서 벗어나 있고 

罷理 變通하지 못하므로 許浚에게 일러 말씀하 

시길 중국의 方書를 정리하여 한 책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시고, 또 사람의 f능病이란 構生을 

잘하지 못하여 생긴다고 하시고 민중을 위하여 

12) 韓南洙 著, 金性옳 編, 石觸 理氣 漢醫學, 醫뿔堂, 서울, 
1992, pp‘ 437-447. 

13)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東醫寶錯, 들녘, 
서울, 2뼈, p. 없2 p.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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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에 나는 椰藥을 병기하도록 하였다 許浚

과 {需醫 鄭짧, 太醫 楊禮壽, 金應繹, 李命源, 鄭

禮男 등과 編局을 설치하였다.”14)고 되어 었다. 

@ 『東醫寶鐘』의 總目

『東醫寶鍵』의 目次를 자세히 적었다. 

@集例

集例는 編輯原則을 주로 말하였다. “A體의 

構成은 안으로 五藏六冊가 있고 밖으로 節骨,

Jl!Li처, 血HJK, 皮l홉가 있어서 그 形態를 이루고, 

精氣뼈 또한 藏服와 百體의 主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A體의 五藏六빠, 皮肉服節骨, 精氣神

의 相互關係에 대해 말하였다. 또 道家書인 『黃

底經』에 內景에 관한 글이 있고 醫書에도 內外

境象之圖가 있으므로 道家는 淸浮과 修養으로써 

生의 根本을 삼고, 醫家는 藥짧와 鐵갓로써 治

驚의 法則을 삼았으니 道家는 心身의 전체를 다 

루었고, 醫家는 거칠게 구체적언 부분만을 다루 

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內景의 精氣神과 職뼈를 

넣어서 內篇(內景篇)으로 하고, 다음에 外境의 

頭, 面, 手, 足, 嚴, HJK, 骨, 肉을 가지고 外篇(外

形篇)으로 하였다. 또 五運六氣, 四象, 三法, 內

傷, 外感 등의 모든 在例를 따서 雜篇(雜病篇)으 

로 하였다. 끝으로 揚밟篇과 鐵갖篇을 두었다. 

이와 같이 이 책을 펼치면 虛實, 輕重, 吉129, 死

生의 徵~~가 水面에 物體가 비쳐 보이도록 환하 

다하였다. 또한, 『古今醫鐘』과 『萬病回春』에 準

하여 處方藥材의 重量을 정하였다 中國醫學에 

대해 뒤떨어지지 않은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으 

므로 東醫라 하고 거울과 같이 훤히 알 수 있도 

록 하여 寶鍵이라 하여 『東醫寶鍵』이라 한다는 

朝蘇醫學의 자신감을 드러내었다15)_ ” 

그리고 集例에 나오듯이 『東醫寶鍵』은 道家

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委白陽, 홉洪, 關弘景,

孫思選, 굶說, 왕회온, 마지 등이 道家였으며, 許

浚은 道家의 추종자내지 신봉자였으며, 『素問』,

14) 許浚 國譯增補 r東醫寶錯』, 서울, 南山堂, 1995, pp. 6,7. 
15) 許浚, 國譯增補 r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65‘ 

『東醫寶盤』의 目次에 대한 昭究

『靈樞』, 『難經』, r中藏經』, 『神農本草經』, 『本草

經集注』, 『新修本草經』 등이 道家의 영향을 받 

은 冊이었듯이,16) ” 漢醫學은 道家와 깊은 관계 

가 있음을 알 수 있고, 『東醫寶鍵』은 그 傳統을 

이은 것이라 할수 있다. 

@歷代醫方

“『朝蘇醫學史及왔病史』를 지은 미키 사카에 

나, 『韓國醫學史』를 지은 金斗鍾은 歷代醫方에 

있는 中國醫書 8:3종과 朝蘇醫書 3종을 『東醫寶

짧』의 引用書目으로 간주하였는데 사실은 「東醫

寶鍵』속에는 그밖에 100여종이 더 인용되어 있 

으며 歷代醫方에 들어 있는 『천원옥책』, r지교 

론』 등은 인용되어 있지 않다. 최근 연변에서 

나온 최수한의 『조선의적통고』에서는 실제 인용 

된 문헌이 240여종임을 분명히 하였다rn.” 

『國譯增補 東醫寶鍵』 南山堂版18)에서는 처음 

16) 두호경, 동양의약은 어떤 학문인가?, 서울, 교학사, 때3. 
17)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86-87. 

13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이. 18-3 

부터 歷代醫方까지를 1∼67페이지로 하고, 다음 

에 「內景篇·身形職服圖」부터 1페이지로 다시 시 

작하고 있다19). 本 論文에서 「內景篇」 서문부터 

시작한 것은 原本 『東醫寶鍵』 南山堂版20)을 따 

랐다. 

@ 身形藏R府圖

글로 뜻을 다 전달할 수 없으므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 人體를 전체적으로 나타냈다. 

“몸 바깔에 머리와 몸통부위가 었다. 머리에는 

눈, 코, 귀, 엽이 었고, 봄통에는 배꼽이 있다 

이 밖에도 欲食과 空氣가 안으로 통하는 길인 

뼈과 P옳가 있다. 봄 안에는 五職인 )}f, 心, 牌,

뼈, 賢이 있고, 六服 중 體, 몹, 小陽, 大陽, R종IJ)'t 

등 다섯 R府가 있다. 六服 중 나머지 하나인 三

魚는 특정한 부위가 없으므로 그려져 있지 않 

다 이 밖에도 각기 大便과 小便이 통하는 길인 

뤘道와 水道가 그려져 았다. 몸 안의 器官가운 

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휴推의 三關部位다. 이 

곳은 養生을 위해 氣를 수련할 때 精氣가 오르 

는 길이다. 휴推 맨 아래 부분을 尾園關, 중간부 

분을 觸輔關, 맨 윗부분을 玉林關이라 한다. 玉

林關은 精神活動을 主管하는 腦隨海로 연결된 

다. 이 그림은 봄 안에서 氣의 통로가 어떻게 

비롯되며, 그것이 어떻게 五藏六服 등과 연결되 

는지를 나타낸 것이다w.”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배꼽주위를 파도치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은 배에서는 律動作用이 일 

어나야 하는 것을 보여주며, “腦는 體海임을 보 

여주고 흉推는 尾聞關, 뿌많廳關, 玉tt關 등으로 

精氣의 升降하는 길을 나타내고 있다22),” 효山 

先生은 “이 그림은 A間의 剛面圖이다. 사람의 

앞은 땅이요, 사람의 등은 하늘이다. 하늘과 땅 

1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J, 서울, 南山堂, 1995. 
19)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2001, pp. 

86-87. 
2이 許浚 原著, 原本 『東醫寶鍵』, 南山堂, 서울, 1976 
21)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34,3.5. 
2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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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繹合한 것이 剛面이다 이 그림이 있기에 漢

醫學이 처음 생겼다23)_”라고 하였다. “『東醫寶짧 

』의 이 身形藏R府圖는 許浚이 쫓를廷賢의 『萬病며 

春』의 ↑폐j身A圖24)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 

이다. 許浚이 중점을 둔 것은 生命의 根本이라 

할 수 있는 봄 안의 氣와 精神을 修養하는 것이 

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身體를 통하여 구현된 

다25)_”고 보았다. 

身形織服圖를 설명한 「身形購R府論」 에서는 

“사람은 宇寅에서 가장 靈貴한 存在이다. 머리 

가 둥근 것은 하늘을 象한 것이요 발이 모난 것 

은 땅을 象한 것이다. 하늘에 四時가 있으며 사 

람에게는 四뾰가 있다. 하늘에 五行이 었으며 

사람에게는 五職이 있다. 하늘에 六極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六服가 았다‘ 하늘에 八風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八節이 있다. 하늘에 九星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九嚴가 였다. 하늘에 十二時가 았으 

며 사람에게는 12經服이 있다. 하늘에 24氣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24兪가 있다. 하늘에365度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365骨節이 있다. 하늘에 日

月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眼팀이 있다, 하늘에 

畵夜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寢蘇가 있고, 하늘에 

雷電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喜恐가 있고, 하늘에 

雨露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i弟淚가 있고, 하늘에 

陰陽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寒熱이 있고, 땅에 

옳水가 있으며 사람에게 血服이 있고, 땅에 草

木과 金石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毛髮과 짧牙가 

있으니, 이러한 것은 모두 四大 五常이 妙하고 

아름답게 조화되어 성립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形體는 긴 면이 짧은 편만 못하며, 큰 

면이 작은 편만 못하고, 살찜 편이 여윈 편만 

못하고, 흰 편이 검은 편만 못하고, 敏한 편이 

蒼한 편만 못하고, 밟은 편이 두터운 편만 못한 

것이다. 더욱이 살이 찌변 i혈이 많고 여위면 火

23)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2<XXJ, p. 11 

24) 짧廷賢, 增補 萬病回春、 양林書院 서울,1972, p. 32. 
25)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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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으며 희변 師氣가 虛하고 검으면 賢氣가 

足하므로 사람에 따라서 形色이 다르고 藏뼈도 

같지 않으니, 外證은 비록 같을지라도 治法은 

사람에 따라 판이하다21il.”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身形職빠論」에서는 『東醫寶鍵』의 

*義를 말하고 있다, 사람을 우주에서 가장 靈

貴한 존재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머리는 하 

늘을 닮아 둥글고 발은 땅을 닮아서 모나다.’라 

고 하였다. 호山先生은 이것을 다시 자세히 설 

명하여, “언체의 後面은 陽이며, 인체의 前面은 

陰이다. 後面은 陰이기에 붙어 있는 物이 없고, 

前面은 陰이 기에 원f흉과 ↑生器 등이 붙어 었다. 

또한 A體의 前面은 動物이며 動物은 橫으로 성 

립된다. 인체의 後面은 植物이며 植物은 織으로 

성립된다. A間은 動物도 아니요 植物도 아니며, 

動物언 동시에 植物이 된다 動物파 植物을 다 

갖추었기에 A間은 萬物을 대표하는 靈貴한 존 

재인 것이다zn.”라고 하였다. 한의학에서 A身은 

小宇寅언 것을 명백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朱판逢의 말을 벌어 “사람의 形

象이 長短, 大/j、, Rl'.l慢, 黑白, 敏蒼, 博훔의 다름 

이 있고 Rl'.lA은 i혈이 많고 樓A은 火가 많으며 

흰 사람은 師氣가 虛하고 검은 사람은 賢氣가 

足하므로 사람의 形象에 따라 外在이 비록 같더 

라도 治法은 탈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形象醫

學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다. 

@身形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 

이다. 「形氣之始」에 보면, 깨乾醫度』에 하늘의 

형체는 乾에서 생기며 乾에는 太易, 太初, 太始,

太素의 四要素가 있는데 太易은 氣가 생기지 않 

을 때요 太初는 氣의 시작이며 太始는 形의 시 

작이요 太素는 質의 시작이니 病은 太素에서 시 

작된다28)_”고 하였다. 

2fi)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앉l5, p. 1. 
27)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융,2뼈, pp. 

108 109. 
2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1. 

『東醫寶짧』의 目次에 대한 昭究

@精

精은 身體의 根本이다29). 

@氣

氣는 精神의 根이 된다.30). 

@神

精氣神은 A體의 構成要素인데 “精은 身體의 

根本이며, 精이 氣를 생하고, 氣가 神을 生한 

다31)_”고 하였다. “精은 뤘食에서 생긴다. 精이 

부족한 자는 食味로써 補한다고 하였다-32)_ ” “氣

는 顆食에서 생기는데 뤘食이 뽑에 들어가서 師

에 전하여 표職六服가 그 기운을 받아서 맑은 

것은 榮이 되고 탁한 것은 衛가 된다-33),”고 하 

였다 “榮衛란 經絡에 있는 氣血을 榮衛라 한 

다-34)_” “五味가 神을 生하는데 神이 --身의 主

가 되며, 心이 神을 간직하고 五藏이 七神을 간 

직한다35).” 

@ 內景篇 2卷

@血

“피가 성하면 形體가 盛하고 피가 약하면 形體

가 哀하는 법이다-36),”라고 하였고, “老化는 血의 

흉껑룡17)”이라 하였듯이 血이란 형틀을 의미한다. 

精氣神血은 인체의 근본바탕을 말한다. 精은 

업에서 취하며 氣는 코에서 神은 精氣의 교합으 

로 눈에 나타나고, 血은 精氣神의 合으로 귀에 

서 나타난다. 또한 精氣神血의 모순이 夢, 聲륨, 

言語, f휠波, ~餘으로 나타난다. 

@夢

“예전의 훌A은 꿈이 없었다. 꿈이 없는 것은 

2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17. 
3이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됐, p. 25. 
3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錯』, 서울, 南山堂, 1됐, p. 17. 
32) 許浚, 國譯f옵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19. 
3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됐, p. 26. 
34) 成周鳳, 韓方醫學講習書, 忠南 大田, 以文社, 昭和 11년, 

p. 34. 
3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錯』, 서울, 南山堂, 1995, pp. 

40 41 
3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j, 서울, 南山堂, 1995, p. 59. 
3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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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이 守舍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은 까닭이 

다38)_” 꿈을 꾸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다. 「神門」 에 “心은 神을 통솔하므로39)” 꿈을 

꾸는 것은 神의 손상이다. 

@聲륨 

“心은 聲룹의 主가 되고 뼈는 聲룹의 門이 

되며, 賢은 聲音의 根이 된다4이.” 賢이 聲룹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뼈의 

기운을 쓴다는 말이 된다.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면 「聲音門」 의 장피蘇j易, A參츄trfF散, 射二fl융 

을 써야 하는데41) ”, 傷寒으로 속단하여 함부로 

敗毒散이나 參蘇흉t 등을 쓴다면 아주 잘못된 것 

이라 하겠다. 聲륨이 안나오는 것은 精氣神血이 

손상된 것이다. 그러므로 g次가 중요함을 알 

수있다. 

표
 띠 

=;] @ 

聲즙이 목소리 자체가 안나오는 것임에 비해, 

‘言語는 뼈가 소리를 주관하는데 言語가 분명하 

지 못하던지 言語가 가늘던지, 울음, 부르짖음, 

앓는 소리, 기지개, 한숨, 재채기, 트림 등을 말 

하는 것42)’으로 分類하고 있다. 

@律波

“賢이 五波을 주관하는데43)”, 「律波門」은 주 

로 땅에 관계된 것이다. “땀은 心에 관계되는데 

이것은 心이 火이기 때문이다. 牌몹의 펄熱로 

땀이 나며, 自 i'f 짧i'f이 있는데, §i'f은 氣虛펄 

짧하며 짧i'f은 陰虛로 血虛有火이다44J. ” 그러므 

로, 形象으로 보면 nE 白A은 衛氣가 虛하므로 

自 i'f하며, 띤월黑A은 營血이 虛하므로 짧i'f한다. 

3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75. 
3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4:J. 
4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2, 서울, 南山堂, 1995, p. 81. 
4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82‘ 

4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p‘ 

ffi-89. 
4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89. 
4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p. 

9J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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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양용t 

“껏이란 律波의 異名45)”이라 했는데, 이 말은 

“律波이 律까용化되지 못한 것이 f양용j\46)”이란 의미 

이다. “王隱君의 談論에 보면 사람의 모든 病病이 

대부분 모두 짧에서 생긴다고 하였으니47) ”, “十

病九껏48)”이라는 말이 진실로 名言이라 하겠다. 

요즘에 온갖 기괴한 병들은 모두 *졌餘에 속한다 

고 하겠다. 더구나 찬불을 먹는다든지 하는 현 

대의 잘못된 습관으로 많은 짧餘病이 생긴다고 

본다. 

사람이 음식물을 먹어서 잘 소화하여 영양분 

을 저장하고 노폐불을 잘 내보낸다면 무슨 문제 

가 생기겠는가? 

消化가 잘 안되고 영양분과 노폐물이 분리가 

잘 안 되는 현상을 짧餘이라 한다. 짧餘은 牌뿜 

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內傷門」과 관 

계가있다. 

또 효山先生은 “精氣神血病은 夢, 聲좁, 言語,

律波, 짧餘의 운행으로 나타난다. 수족에 땀이 

나는 것은 精氣神血의 운행이 되지 않아서 律波

이 새는 것이대9J.”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夢,

聲좁, 言語, 律波, *양용t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精氣神血을 좋게 할 수 있다. 

짧飯이 있을 때 제일 많은 徒狀이 小便不利

와 大便不利다.SJ)_ 

@ 內景篇 3卷

@五藏六服

“세상사람들이 天地萬物의 이치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五觸六服, 毛髮 節骨의 構造

4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98. 
46) 大韓形象醫學會 編, 호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영5. 

4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앉l5, pp. 

98,99. 
4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105. 
49)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호山出版社 서울, 

2JG3, p. 1586. 
5이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호山出版社 서울, 

aχ3, p.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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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거의 모르고 있다. 하물며 의사가 

몰라서 되겠는가? 五藏은 精神 血氣 塊觸을 간 

직하고 六빠는 水뤘을 消化해서 律波을 만든 

다-51),”고 하였다. 표職은 陰으로 써먹는 곳이고, 

六뼈는 陽으로 일하는 곳이다. 五職六뼈에 대한 

약을 쓰려면 色과 耳目 口홉의 大小, 高低, 剛柔,

正偏을 살펴야 한다. “표職이 七嚴와 통하니52) ”, 

。l 것은 뱃속의 五職이 얼굴의 耳目口흉에 나타 

난다는 의미이다. 

(Q m藏, 心藏, R뿜藏, 뼈R藏, 賢8藏

1i鐵에 대한 약을 쓰려면 內外證을 확인하여 

야한다. 

@ 體R府, 몹R府, 小陽服, 大陽服, R종JJJ'tn땀, 

三魚R府

陽으로 일하여 律波을 만드는 곳이다. 

@뼈 

“男子는 뼈에 精을 간직하여 施化하고, 女子는 

뼈로써 ~~읍하는데 모두 生化의 根源이 된디-53)_ ” 

고 하였다. 女子에게 있어서 衝 任服이 다 뼈中 

에서 일어나므로 「뼈門」 에서는 月經에 대해 말하 

고 있다 『東醫寶鍵』에서와 탈리 『i齊꿨新編』54)에 

서는 뼈를 「歸A門」 에 포함하였는데 이것은 그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脫門」은 「歸

A門」의 켈服하는 것과 관계는 있지만,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효山先生은 “「脫門」

에서의 生化란 男子의 精을 받아들여서 姓娘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반하여 「歸A門」은 好振하여 

아이를 낳는 것, 創造에 대한 문제이다. 「뾰門」은 

창조이전의 미혼여성에 해당하고 「歸A門」은 창 

조이후의 이야기로 기혼여성에 해당한다-55)_”고 

분명히 하였다. 또한 “陰頭(生植器)와 陽頭(머리) 

는 表養관계에 있다56)_”고 하여 여자의 머리와 

5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l앉15, p. 113. 
5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l앉15, p. 113. 
5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l, 서울, 南山堂, 1잊J.S, p. 143. 
54) 康命吉, i齊꿨新編, 훔林出版社, 서울,1982, pp. 31 35. 
55)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호山出版社J 서울, 

2(X;3, p. 122‘ 

56)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東醫寶鍵』의 B次에 대한 鼎究

생식기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였다. 

@蟲

“음식의 조절 못함과 魚簡, 生菜, 過食으로 演

熱이 되어 蟲이 생긴다r:m.”고 하였으니, 「蟲門」

의 내용을 그저 기생충의 감염으로 나타나는 병 

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본다. 예를 들어 食

蟲이 많은 사람은 밥을 잘먹는데, 소화가 안 되 

는데도 계속 먹어서 위염에서 위암이 되고, 또 

한 술을 조금 먹는 사람이 자꾸 먹어서 酒蟲이 

늘었다변 이는 밥이나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늘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內傷門」과 「律波

門」, 「五職六服門」 등 전신이 약해서 오는 「虛

勞門」과 관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蟲門」의 癡

神餘子는 補하는 약이다. 

@ 內景篇 4卷

@小便

“勝뼈은 i활波의 집으로 上口는 았지만 下口

는 없다-58). ” 이 말은 “氣化하면 小便이 나가고 

律波은 상승하여 腦隨를 채운다.”는 의미이다. 

“小便은 陽氣의 運行을 나타내는 곳이마,g)_” 

@大便

“小陽은 i줌獨을 분별하여 정멸한 소화를 시 

키고 大陽은 傳導의 官으로 食物을 소화하여 내 

보낸다%).” 女子가 便秘가 되는 것은 月經을 함 

으로 陰血이 不足한 까닭이다. “便秘가 있는 것 

은 陰血이 손상된 것을 의미한다.61l.” 그러므로 

大便은 陰血의 運行을 보는 곳이다. 

「用藥篇」에 “대체로 病을 다스리는 法이 반 

드시 먼저 그 本을 다스린 뒤에 다음 그 標를 

다스려야 하는 법인데, 다만, 中滿과 大小便의 

不利는 그 標와 本을 가렬 것이 없이 먼저 다스 

2003, p. 1557. 
5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l~. p. 158. 
5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쨌, p‘ 169. 
59) 大韓形象醫學會 編, 종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p. 531퍼2 

6이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l~. p. 189. 
61)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1131 ‘ 

14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이. 18-3 

려야 한다.62J.”고 하였다. 효山先生은 精氣神血,

夢, 聲音, 言語, ‘律波, ~ik과 五藏六R府, 뼈, 蟲,

小便, 大便에 대해 “形을 돋워 준다는 얘기는 

血을 돋운다는 말이며, 한 예로 不眼在도 精氣

神血이 나빠서 오면 「夢門」 의 약을 쓰지만 五鐵

六服가 不和되서 오면 大小便을 通利시켜주변 

된다. 예를 틀어 저녁에 小便을 자주 봐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小便短少를 치료해주변 잠 

을 잘 수 있다-63J.”고 하였다. 

五藏六服가 돌아가는 것은 뼈, 蟲, 小便, 大便

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東醫寶鍵』의 養老

하는 法의 老化는 血의 哀弱이라는 조문에 보 

면, “老A이 되면, 자연히 精血이 같이 소모하여 

七觀가 정상을 잃으므로 (精氣神血이 나빠지므 

로 五職六服가 나빠져서라는 의미, 五職六服가 

耳目口훌로 나타나므로), 눈불이 없으나 도리어 

눈물이 흐르고 코에는 흐린 물이 많으며 귀가 

울고 식물을 씹어도 엽이 마르고 잠잘 때에 침 

이 넘쳐흐르며 小便이 橋빠되고 大便의 ;操t世이 

無常하며 (li職六服가 나빠져서 大小便의 이상이 

나타남.) 낮에 잠이 많고 밤에는 도리어 잠이 없 

다(榮衛의 運行이 잘 되지 않음)%).”고 하였다. 

또 효山先生은 “韓醫學의 該斷方法에 大小便

을 보고 병을 판단하는 이유는 五藏六뼈가 생성 

되는 데 았어 그 쭈眉의 배제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며 大便과 小便이 정상이면 身形에는 이 

상이 없는 것이다. 五職六服가 생성되었을 때 

大小便의 배출이 잘못되변 外形 자체에 이상이 

생긴다. 따라서 大小便 다음에 「外形篇」 이 있 

다-65J.”고 하여 五職六R府와 大小便의 관계 및 外

形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6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400. 
63) 大韓形象醫學會 編, 호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716. 
6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됐, p‘ 16. 
65)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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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外形篇 

「外形篇」은 머리로부터 아래의 각 부위를 설 

명하고, 皮肉服節骨로 밖에서 안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成體의 根本언 手足을 말하고 전신을 

싸고 있는 毛髮과 生植器인 前陰과 u門인 後陰

으로 前後로 구성되어 있다. 

@ 外形篇 1卷

@頭

“頭部는 天갑으로 神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속에 있는 腦는 體의 海가 된다. 그러므로 머리 

병인 R玄量은 腦體가 부족해서 나타나므로 中風

의 始初66)”라고 하였다. 

효山先生은 “陰頭(생식기)와 陽頭(머리)는 表

養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面

“面病은 모두 뿜에 屬한디져8)_”고 하였다. “얼 

굴은 손의 三陽이 손에서 일어나 머리에 이르 

고, 足의 三陽이 머리로부터 뻗어 발에 이르므 

로, 手足三陽의 8없이 함께 얼굴에 모인 것이 

디-69). ” 그러므로 熱한 곳이라 하겠다. “生物의 

組織은 水火로써 體를 삼고 있는데, 寒한 部位

는 럴이 生하며, 얼굴은 熱한 部位로 털이 生하 

지 않는다70).”로도 알 수 있다. 

효山先生은 “大小便을 뚫어야 얼굴의 열기가 

없어지고 코 주위와 관골부위가 붉은 것이 좋아 

진다71),”고 하였다. 

@眼

“눈은 五職六服의 精이요, 榮衛와 塊觸이 머 

무는 곳이요, 神氣가 생기는 곳이다. 모든 服은 

눈에 속하고 눈은 )jf의 구멍이 되고 눈은 火가 

없으변 病이 되지 않는다w.” 신경을 쓰면 눈에 

6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225. 
67)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15E6. 
6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낌O‘ 

6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됐, p. 239. 
7이 韓長康, 周易 正易, (주)도서출판 삶과 꿈, 서울, 2001. 
71) 大韓形象醫學會 編, 호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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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온다. 

효山先生은 “精氣가 교합해서 神이 되므로 

눈은 精氣의 메모리이다73).” 精氣의 문제이므로 

(精氣神血은 몽의 바탕이므로) 눈에 병이 오면 

심하게 병이 왔다고 할 수 있다. 

@外形篇 2卷

@耳

“귀는 뽑을 주관하고 賢은 精을 간직한다. 귀 

와 눈은 月의 바탕과 같아서 반드시 日光을 받 

음으로써 밝듯이 耳目도 또한 陽氣의 힘을 빌어 

비로소 총명하게 된다. 그러므로 귀와 눈의 陰

血이 虛하면 陽氣의 힘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여 碼明이 앓어지는 것이니 耳目

의 總明은 반드시 血氣의 제공을 받아야 한 

다74J.”고 하였는데, 이것을 『易學原論』에서는 

‘天地는 한 太-體’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 

다 “우리 A生은 萬物의 하나로서 萬物과 함께 

天地의 중간에 의하여 上으로 太虛의 氣를 받고 

下로 大地의 精을 취하여 써 생존하고 았으니, 

易理에 太虛를 天이라 하고 大地를 地라 한다. 

天이라 함은 氣의 流行하는 淵으로서 萬物을 鼓

舞하는 剛健한 힘을 말함이니, 거기에는 日月등 

이 依흉하야 뼈明 寒熱 등의 작용을 행하고, 地

라 함은 精의 }疑結한 球體로서 萬物을 含藏하는 

柔)I頂한 質을 말함이니, 거기에는 雷風, 水火, 山

澤 등이 依훨하야 動散, 潤操, 成滋하는 등의 작 

용을 행하여서 만물을 생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야 天과 地는 한太一體를 이루고 있 

다75J.” 

요약하면, 귀와 눈은 天으로 太虛의 氣로 작 

용하고, 업과 코는 地로 大地의 精을 만든다 입 

과 코는 精을 만드는 곳이며, 귀와 눈은 精을 

써먹는 곳이다. 

72) 許俊, 國譯增補 東醫寶鐵 서울, 南山堂, 1995, pp. 
껑5-깡8 

73) 효山先生臨皮學特講 v' p. 200 p. 360. 
7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281. 
75) 韓長康, 易學原論‘ 學友社 樓紀.4288, p. 1. 

『東醫寶鍵」의 目;次에 대한 鼎究

@算

“코는 神盧로 호흡하여 판田으로 통하게 하 

니 곧 神氣의 出入하는 문이다. 흉는 天氣와 통 

하고 업은 地氣와 통한다76).” “코와 입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입은 코의 氣로 精을 만들 

고, 코는 업의 精으로 氣로 작용한다. 精은 氣가 

없으면 안되고, 氣는 精이 없으면 안 된다. 五職

의 大小의 경우에 코는 五驗을 말한다η).” 

@ 口좀 

“口륨은 牌에 속하여 六服의 精華가 四白에 

었다. 혀는 心의 嚴로 五味를 主管한다78J.” 

@牙짧 

“치아는 뼈의 나머지니 賢이 그 영양을 맡고 

호흡하는 문호가 된다79).”고 하여 賢과 뼈의 관 

계를 말하였다. “上觀은 足陽明몹經의 관락하는 

곳으로 그쳐서 움직이지 않고, 下觀은 물건을 

씹고 움직이는 곳이다8이.” 足陽明몹經은 잘 삭 

히기에 잘 먹고 手陽明大陽經은 律波을 藏하는 

곳이다. 上願, 下願은 陽明이요 치아는 뽑이니 

土와水의 관계이다. 

@n因候

“唯는 天氣를 주관하고 n因은 地氣를 주관한 

다. n因은 몹의 系요, 候는 뼈氣의 통하는 곳이 

니81),” n因은 입과 통하고 唯는 코와 통한다고 

할수있다. 

@顆項

“앞을 題이라 하고 뒤를 項이라 하는데 項彈

의 경우는 演에 속한디용.2),” 演은 牌뿜에 속한다. 

題項은 足太陽勝빠經에 속하니 足少陰賢經과 서 

로 表養가 된다. 題項의 병은 牌몹와 관계가 있 

고 賢精이 부족해서도 온다. 「神門」 에 “形은 首

7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29'.l. 
77)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1386. 
7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293. 
7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됐, p. ?f.J7. 
8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f.J7. 
8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舞 서울, 南山堂, 1됐, p. 317. 
8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鐵 서울, 南山堂, 1앉E, 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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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統率을 받는다.s.3).”라는 말이 나오는데, 몽과 

머리를 연결하는 곳이 首이다. 工字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의미이다. 軟首핸의 首가 題項

을 나타낸다. 

@背

“등은 가슴의 집이니84),” 氣를 저장한 곳으로 

뼈에 속하지만 賢精이 부족하여 생긴다. “背痛

은 勞苦의 소치85)”라고 하였다. 또한 “三顯一藏

이라 하여 春夏秋는 드러나고 쪽은 감추는 곳이 

라 하였다-86),” 그래서 『東醫寶錯』에 양생하는 

법에 “한해에 금해야 할 것은 겨울에는 藏해야 

하므로 멀리 여행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sn.” 마 

찬가지로 등은 一藏에 해당하므로 등에 병이 온 

것은 精을 많이 소모하여 병이 깊이 왔다는 것 

을 의미한다. 등이 굽는 경우는 뼈實證으로 오 

는 경우도 있고, “體흉은 大關節이므로 中演으 

로&'3)” 牌뿜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가 었다. 

@外形篇 3卷

@뼈 

“뼈아란 ~한 기운이 모이는 곳이란 의미가 

있다. 가슴은 호흡이 지나가는 곳이요 음식의 

통과하는 문이라 하였다-89).” 그러므로 七情, 呼

吸과 음식소화와 멸접한 관계가 있다. 

@쭈L 

“男뽑女추L가 性命의 根本이 되는데, 특히 女

子는 授추L를 함으로 중요하다. 원房은 陽明의 

통과하는 곳이요 추L頭는 廠陰에 속한다%),” 形

象醫學에서 陽明形은 효房이 발달하였고 廠陰形

은 추L頭가 발달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8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40. 
8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앓2. 

85) 許浚, 國譯增補 東賢寶鍵 서울, 南山堂, 1됐, p, 잃3. 
86) 韓長f용, 周易 .iE易, (주)도서출판 삶과 꿈, 서울, 2001, 

pp, 37,잃. 

8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9. 
8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잃4. 
8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盤 서울, 南山堂, 1됐, P‘ 잃5 
9이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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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을보고안을알수있다. 

@題

배는 河圖의 원리로 되어 있어 둥글고 따뜻 

하여 운행이 되어야 한다. 특히 女子가 땀을 흘 

리변 배가 차가워지기 쉽다. 그러므로 「題門」은 

「律波門」, 「歸A門」 , 「뼈門」 과 관계가 았다. 

@簡

“배꼽은 봄의 꼭 가운데에 위치한다. 『難經』

에서는 배꼽은 生氣의 根源으로 뽑間動氣, 下升

田으로 五鐵六服의 本이며 十二*맴辰의 根이며 

呼吸의 門이며 三魚의 源이라 하였다.91).” 그러 

므로 어른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소아에게 

배꼽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효山先生 

은 “배꼽은 生氣의 根源으로 生氣를 잃으면 어 

지러워지는데, 이것은 배꼽이 表養의 輔이 되기 

때문이다92).”고 하였다. 

@體

“허리는 뽑의 집이라 하였다. 精이 부족하면 

體痛이 온다. 體痛의 종류로 十種이 있는데, 賢

虛, 歲餘, 食積, 控閒, 那血, 風, 寒, i흙, i혈熱, 氣

이다93).” 엄상에서 요통의 경우에 「體痛門」에 

있는 10종 요통의 처방을 쓸 수도 았지만, 精이 

부족하면 「精門」에서, 塵後體痛이면 「歸A門」에 

서, 또 땀을 흘려서 오는 요통이면 「律械門」 에 

서 찾아 써야 體痛이 치료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이 『東醫寶鍵』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요통을 치료하는 처방이라고 하겠다. 

@臨

“)Jf體의 맥이 臨助에 퍼져있다. 臨痛에는 氣

覆 死血 f졌흉t 食積 등이 었다94).” 形象醫學에서 

JJf體의 부위가 발달한 走類에서 병이 나타남을 

볼 수 있고, 그밖에 잘 먹는 사람에게 Mb痛이 

9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36.3. 
92) 大韓形象뽑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호山出版社 서울, 

2003, pp. 얘4 465‘ 

9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p. 

36.5-369. 
9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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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데 주로 엽이 발달한 사람이나 몹가 발 

달한 陽明에게 나타난다. 

@皮

“十二經絡은 皮의 部가 되고, 또한 服의 部가 

된다95),” 이 말은 피부는 十二經絡에 관계되고, 

服은 十二經絡과 관계되니 血과 연결된다 血은 

心府이 관장한다. 여자는 血을 위주로, 十二經絡

을 위주로 살아간다, 男子는 氣를 위주로(精을 

위주로), 뼈賢을 위주로 살아간다. 뼈를 중심으 

로 살아간다 효山先生은 “皮庸가 건조하여 

子宮이 乾混한 것은 팔의 안쪽 부드러운 살의 

操i혈 여하로 판단한다. 皮鷹가 거칠면 皮l협呼吸 

이 안 된다. 낮에는 코로 숨을 쉬고 밤에 잠잘 

적에는 뾰門으로 숨을 쉬는 법이다. 얼굴피부의 

血色이 좋지 않은 것은 血이 나쁜 것인데 皮鷹

는 12經服이 滋養하는 곳이다. 皮I혐의 血色이 

안 좋으면 子宮이 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子宮에 볼이 부족하니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여 

얼굴의 色이 좋지 않은 것이다, 따振하러 왔다 

면 皮庸를 먼저 살펴야 한다96),”고 하여 皮!협와 

服과 子宮과 十二經絡과 u門과 榮衛와 얼굴과 

의 상호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肉

“牌는 肉을 주관한다97),” 소화가 잘되고 영양 

이 있어야 살이 젠다는 의미이다. 「牌門」, 「뽑門 

」, 「內傷門」과 관계가 었다. 

@服

“HIN.은 血氣의 先이라 하여 A身의 服은 血氣

의 작용을 벌어 움직인다. 服은 皮肉과 節骨을 

연결시켜주고, 증~HIN.하여 五職六R府의 彈弱과 形

體의 盛哀를 살필 수 있다98),” 服은 榮衛를 주 

관한다. “榮衛란 經絡에 氣血이 있는 것을 말한 

다99), ” 

95) 許浚, 國譯增補 東뽑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37:i. 
96) 大韓形象뽑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호山出版社, 서울, 

2003, pp. 658,6.59‘ 

9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鐵 서울, 南山堂, 1995, p. 384. 
9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387. 

『東醫寶鍵』의 目次에 대한 昭究

® 節
“節은 Jlf에 속하는데 무릎은 節의 집이 된 

다JOO>.” 임상에서 보면, 특히 女子는 那(血)을 

위주로 하여 살아가므로 練關節꽂이 오기 쉽다. 

“땀을 많이 내면 근육이 쌀룩인다IOI),”고 하니 「

寒門」, 「律滅門」과 관계되며 그밖에 「뼈門」, 「歸

A門」 , 「內傷門」 , 「虛勞門」, 「身形門」 등 여 러 

곳과 관계된다. 

a 骨

“骨이 賢에 속하며, 骨이 隨의 집이 되며, 관 

골이 骨의 根本이므로 광대뼈의 대소를 보고 뼈 

가 굵은지 가는지를 알 수 었다102), ”고 하였다. 

“形象음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形象醫

學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닌 한의학 그 자체인 것 

음 알수 있다. 

이상의 皮肉服嚴骨은 인체를 밖에서 안으로 

공간적인 변에서 표현한 것이다. 

@外形篇 4卷

@手

四敗는 모든 陽의 根本이니, 모든 陽은 四股

에서 氣를 받는다고 하였고, 四鼓를 쓰지 못하 

는 것은 牌精이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또한 손이 차면 배가 차고 손이 더우면 

배가 덤다고 하였다 “足太陰이 牌가 되는데 三

陰에 氣를 운행하고, 陽明이 뿜가 되는데 三陽

에 氣를 운행하니103),” 牌몹가 輔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升漢는 인체가 아무런 根本이 없 

는 것이요, 다만 水뤘으로써 생을 지속하는 법 

인데 대개 牌뿜는 土에 속하므로 水뤘을 납업하 

여 根本을 삼는 법이다. 몹는 水뤘의 바다가 되 

고 牌는 消化의 역을 맡았다1여).” 

99) 成周鳳, 韓方醫學講習書, 忠南 大田, 以文社 昭和 11년, 
p. 34. 

100) 許俊, 國譯增補 東醫寶鐵 서울, 南山堂, 1댔, p. 않3. 
101) 許浚, 國譯增補 東흉흉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395. 
10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397. 
103) 許浚, 國譯f몹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399. 
1여)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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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山先生은 “이와 같이 牌뿜는 떨어져서 생 

각할 수 없다. 魚際가 푸르면 배가 차다. 그 안 

에 있는 R藏器가 다 차다‘ 生理痛이나 冷帶下가 

있을 수 있고 不般도 된다1051.”고 하였다. 

@足

“빼氣는 i혈熱로 말미암은 것인데, 牌뽑와 大

小便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106),” 남자는 팔을 

흔들어서 달라며 여자는 발을 움직여서 팔을 흔 

든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달리기를 잘한다. 

主客의 문제로 남녀가 다르다, 

효山先生은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風寒i혈을 

물리친다는 이야기이다. 그것을 물리치지 못할 

경우에 사기를 받는 것이다107).”고 하였다. 또 다 

리는 風寒폈을 불리치지 못하여 風寒演病이 오고 

팔은 瑞氣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風寒演病이 오는 

것이다108)_ “四股는 演熱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많아도 병이고 부족해도 병이다109)_”라고 하여 

팔 다리와 風寒演病의 관계를 말하였다. 

@毛髮

“머리카락은 賢에 속하며 賢의 合이 骨이며 

그 榮華는 髮이라110)” 하였는데 이는 男子의 경 

우며, “머리카락은 血이라lll)” 하였는데 이는 女

子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뭘熱이 성하 

여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라 하여 防風通聖散

이나 酒製四物場을 쓰게 되어 있다. 또한 머리 

털이 희어지는 경우는 「精門」의 延觀固本升, 延

年益壽不老fr 등을 쓸 수 있다. 

효山先生은 『너와 나의 세계』에서 “A體에 

1[ 5)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때3, p. 508. 

106) 許浚, 國譯增補 東뽑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p. 
뼈-4(X). 

98)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호山出版社, 서울, 
2003, p. 364. 

108)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ii±, 서울, 
2003, p. 365. 

109) 大韓形象醫學會 編, 호山形象뽑案, 효m出版社, 서울, 
2003, p. 466. 

110) 許浚, 國譯增補 東뽑寶鍵, 서울, 南山堂, 1됐, p. 416‘ 

11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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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럴은 나무와 같다. 演氣가 많으면 럴이 

많고 演氣가 없으면 털이 없다. 털이 많으면 성 

질이 급하다112).” “毛髮이라는 것은 A體의 十二

經服을 유통시키는 經血의 多少를 나타낸다113J. ” 

고하였다. 

@前陰

“前陰은 宗節의 모이는 곳이며 足太陰牌의 

服과 足陽明몹의 服이 합하는 곳이다. 또한 足

廠陰맑服과 督服 任服이 지나는 곳이다 前陰은 

生植器에 속하는데 대표적인 병으로 패證이 았 

다. 『內經』에서는 寒에서 얻은 것이라 하였는데 

판演는 ;옆熱로 생긴다고 하였다. 治法에 二陳場

을 통용한다114).”고 하였는데 이것은 껏餘으로 

본 것이다. 「前陰門」은 「歲餘門」과 깊은 관계가 

있다. 

@後陰

後陰의 져I門病에 대표적으로 “傳흉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大小陽의 熱로 생기는 것이다. 

暴餘하거나 暴醒後 房事로 발생한다115),” 七情

등 다른 원인도 있지만 대개는 內傷에서 오는 

것임을 알수 있다, 

다)雜病篇 

@雜病篇 1卷

@天地運氣

“의원은 반드시 천지의 運氣를 알아야 하며, 

陰陽의 氣가 昇降하고 짧虛하는 것을 보면 春夏

秋쪽의 차이를 알 수 있다116).” 그러므로 절기 

에 따라 補中益氣揚의 季節方이 다르고(立春, 

立夏, 立秋, 立쪽에 따라 약을 달리 써야 한다.) 

112)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000, p. 

32. 
113)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뼈, p. 

6.5. 
11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됐, p. 421. 

11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됐, pp, 
440-441. 

116) 許浚, 國譯增補 東협寶짧, 서울, 南山堂, l됐, p. 169, 
pp, 45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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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절에 따라 i'fll_f下法을 다르게 써야함을 

알 수 있다. 봄에는 I!±法을 여름에는 i'f法을 가 

을에는 下法을 써야 한다. 補陰을 하는 경우에 

도 虛勞의 用藥法을 보면 여름에는 六味地黃元

을 쓰고, 봄, 가을에는 賢氣九을 쓰고, 겨울에는 

八味地黃九을 쓰게 되어 있다. 즉 계절에 따라 

약을 탈리 쓰게 되어 있다 

9 審病

병을 찾는 데 있어, “의원이 神聖工巧의 차이 

가 었다. 審病에는 또한 色을 살피고 얼굴에 五

騙六服의 부위가 있으니 즉, 升漢는 이마는 心

의 부위요 훌는 牌의 부위요 왼 볼은 땀의 부위 

요 오른 볼은 師의 부위요 턱은 賢의 부위 

라117)”고 하였듯이 열굴을 보고 진단할 수 있다. 

@辦證

“~E.擾로써 병세를 분별할 수 있는데, 把A은 

寒i혈이 많고 擾A은 操熱이 많다고 하였다 또 

男女의 病因을 보면 男子의 병은 반드시 房勞를 

살펴야 하고 女子의 병은 먼저 月經과 캘8읍의 

여부를 묻어야 한다118)_”고 하였다. 그러므로 진 

료부에 男女를 표시하는 데서 진단이 시작된다 

고하겠다. 

@ 릅깡BJK 

“BIK에 神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中氣요 中氣는 뿜氣를 말하는데, 몹는 水顆을 

먹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男子와 

女子는 左右服이 다르니, 男子는 氣를 위주로 

살고 女子는 血을 위주로 살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把擾長短의 異服을 보면 ~E.A은 Jl!L)협가 두 

껍기 때문에 服이 沈하고 擾A은 Jl!L/賣가 앓기 

때문에 服이 浮하다고 하였다. 키가 작은 사람 

은 BIK이 짧고 키가 큰 사람은 服이 길다. 성절 

이 援하면 服이 繹하고 성질이 急하면 服도 急、

하다고 하였다. ~E.A이 服이 浮하면 감기라고 

11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p. 
얘8 467. 

11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됐, p.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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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擾A이 服이 浮하면 陰虛라 하겠다119)_” 

이와 같이 ~E.擾長短에 따라 服의 基準이 있 

다는 말은 바로 形象을 基準으로 하여 服을 보 

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用藥

“治病에는 무엇보다 大小便의 不flj와 中滿의 

세 가지를 먼저 다스려야 한다때).”고 하였다. 大

小便은 五職六服를 살피는 것이요 中滿은 牌몹의 

문제라고 하겠다. “用藥에 뽑氣를 傷하지 않는 것 

이 중요하며, 또 nE.A은 氣虛하고 껏이 많아 補氣

去껏하고 擾A은 血虛有火하니 補陰i寫火해야 한 

다121J.”고 하였다. 

이와 같이 用藥에도 ijE,擾의 形象의 구분이 

중요하다. 

이상의 審病, 辦뾰, 該8따, 用藥으로 병을 알고 

약을 쓰는 데도 아주 자세히 나눠 놓았다. 『東

醫寶鍵』의 중간부분에 위치한다.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한 것이다. 

@此

“봄에는 I!±法을 써야 하는데122),” 봄에는 天

地의 氣運이 오르기에 此法이 마땅하다고 하였 

다. 

0 i'f 

“여름에는 마땅히 i'f法을 쓴다l정).”고 하였다. 

요즘에 지나친 에어컨 사용으로 냉방병이 오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땀을 흘리면 補氣補血을 해야 한다. 「

暑門」, 「律波門」과 관계가 있다. 

@下

“가을에는 下法을 쓴다1영).” 가을은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므로 그에 맞게 약을 쓰는 것이 

다. “下法은 補陰하는 것이다1엉).” 

11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됐, pp. 
얘2 486. 

12이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휠 1995, p. 4m 
121) 許俊,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4~‘ 
12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498. 
123) 許俊, 國譯增補 東醫寶錯, 서울, 南山堂, 1995, p. 밍4 
12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鏡 서울, 南山堂, 1995, p. !1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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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病篇 2卷

@風

“氣가 盛흉하는 경우에 보면, 나이 50이 념으 

면 中風이 오기 쉽다!2GJ.”고 하였고, “~EA은 形

盛氣흉하여 中風이 오기 쉬우며, 또 左半身 右

半身에 中風이 오는 것은 氣虛와 血虛의 구분이 

었다127)_”고 말하였다. 服白하면 氣虛하고, 擾黑

하면 血虛하니 形象에 따라 병이 오는 것을 알 

수있다. 

“血服에 的中되어 六經의 形在이 있으면 小續

命場을 加減한 것과 陳風揚으로 다스린다1잃).”고 

하여 形象醫學에서 말하는 六經形證(陽明形, 破

陰形, 少陽形, 少陰形, 太陰形, 太陽形)이 나온다. 

그밖에 “六經의 形徒이 없고 大小便의 저격이 

없으면 마땅히 血을 養하고 氣를 通해야 하니 大

奏표場, 充活愈風i易, 養榮場 등을 쓴다129)_”고 하 

여 六經의 形在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논하고 大

小便이 通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호山先生은 六經에 대해서, “몸통이 氣血의 

통로가 되는 것은 手足太陽經은 寒水로 몽의 뒤 

를 행하고, 手足陽明經은 操金으로 몸의 앞을 행 

하며 手足少陽經은 相火로 몸의 측면을 행한다. 

그리고 手足 太陰經은 鴻土로 大題에 퍼져 있으 

며, 手足少陰經은 君火로 小題에 퍼져있으며 手

足廠陰經은 風木으로 軟臨에 퍼져있다130)_”고 하 

여 六經形과 經絡의 相關에 대해 설명하였다. 

@寒

“露降以後 春分에 이므기까지 寒뻐에 적중하 

여 병이 되는 것을 傷寒이라131)”고 하였다. 皮

肉服節骨로 병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12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옮 서울, 南山堂, 1995, p. 5a3. 
12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흉 서울, 南山堂, 1995, p. 2. 
12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l]

509,510. 
128) 힘췄,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512. 
12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512‘ 

13이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992. 

13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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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寒이라 한다. “傷寒을 다스리려면 服을 먼저 

하고 在을 뒤로하며 雜病을 다스리려면 f논을 먼 

저 하고 服을 뒤로하는 것이지만132),” 太陽形在

에 用藥하는 경우133), 陽明形뾰에 用藥하는 경 

우1잃), 少陽形徒에 用藥하는 경우135), 少陰形在

에 用藥하는 경우136), 太陰形在에 用藥하는 경 

우137), 廠陰形提에 用藥하는 경우138)로 六經形

證을 말하였다. 그러나 그 形象에 대해서는 설 

명하지 않았지만 形象醫學에서는 六經形의 形象

을 말하고 있다. 그밖에 “節이 떨리고 肉이 쌀 

룩거리는 경우를 보면 땀을 많이 내서 그런 것 

이니139),” 「律波門」, 「節門」, 「暑門」 등을 참고해 

야한다. 

@雜病篇 3卷

@暑

“夏暑의 補氣하는 경우를 보면 生服散140)”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服門」, 「律滾門」과 관계가 

있다. 

(Q j혈 

“i혈에는 內i흙과 外i혈이 있다141)_” 鴻病은 傷

寒과 비슷한 경우가 있으므로 분간하여야 한다. 

內펄은 牌뿜와, 外i옳은 風寒暑i옳操火와 관계가 

있다. 

@操

“피가 부족하여 操가 된다142)_” 「血門」과 「牌

몹門」, 「內傷門」과 관계가 있다. 

@火

“火는 元氣의 戰이 되는데143),” 이는 신경을 

132) 許俊, 國譯增補 東醫寶鍾, 서울, 南山堂, 1995, p. 잉5‘ 
13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547. 
13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졌, p. 549. 
13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551. 
13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됐, p. 또4‘ 
13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552. 
13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557‘ 

13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맛u, p. 578. 
14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θJ2. 

14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쏠, 1됐, p. 608. 
14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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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면 피를 말린다는 의미와 통한다. 氣가 動하 

면 火가 되기에 「氣門」과 관계가 있다. “陽虛陰

虛二證을 분별해야 하는 경우에144)” 나오는 陽

虛外寒, 陽盛外熱, 陰虛內熱, 陰盛內寒을 합쳐서 

말하면 陰盛陽虛, 陽盛陰虛라 할 수 있다. 形象

醫學에서 形象的으로 “陰盛陽虛란 몸은 크고 사 

지는 짧은 體뻐體를 말하고, 陽盛陰虛는 몸은 

작고 四뾰는 긴 B홉體를 말하는데, R종R光體는 드 

러눔기를 좋아하고, 體體는 잘 움직얀다145), ” 

이상의 風寒暑i혈操火는 外氣로서 정상적으로 

는 六氣로 병리적으로는 六찮이라 한다 

@雜病篇 4卷

@內傷

“판漢는 사람은 근본이 없고 다만 불과 食料

로서 命을 삼는다 하는데, 牌몹는 土에 속하면 

서 水뤘을 들이는 것을 주재하니 그것이 사람의 

根本이 된다146)_”고 하였다. 그러므로 牌몹는 後

天의 根本이 된다. 사람의 모든 병은 內傷에서 

시작된다. 

호山先生은 “內傷의 흉息、不flj는 목소리가 쉬 

지 않는데, 外感、風寒 傷寒은 목소리가 쉰다147)_ 

밥을 먹으면 눈올 뜨고 숨을 쉬변 귀가 뚫린다. 

氣는 呼出吸納을 함으로써 榮衛가 運行되고 內

傷은 寒熱虛實이 있으므로 榮衛가 運行이 된다. 

뿜가 차면 陽이 비고 陽이 차면 몹는 비어야 된 

다는 것이다148)_”고 하여 內傷과 外感의 구분과 

먹어서 榮衛가 運行된다고 하였다. 

@虛勞

“虛勞란 대개 餘食이 減少하고 精神이 톱迷 

14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616. 
14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6'2J. 
145)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1242. 
14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앉.l5, p. 634. 
147)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fill:, 서울, 

2003, p. 않3. 

148)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쪼山出版社, 서울, 
2003, p. 1정2 

『東醫寶짧』의 目次에 대한 冊究

하고 遺精하고 夢뺑하고 R要背R힘!lb!i節骨이 당기고 

아프며 湖熱하며 自 ff하고 짧盛하고 隊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皮毛, /lJL肉, 篇骨, 骨體, 氣

血, 律波이 모두 부족해서 생 기는 것이다149)_” 

老A(男子는 64세, 女子는 49세)이변 누구나 虛

勞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단에서 나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됨을 알 수 있다. 

@雜病篇 5卷

@ 養옮L 

“震옮L은 ι、題이 갑자기 흉痛하며 n區P± 下利

하며 增寒, 계士熱, 頭痛, 8玄輩하는 在인데150),” U區

I!±와 池i寫 등의 증상과 감별하여야 한다. 

(Q 0區此

“n區P±는 8명氣가 虛弱하거나 寒氣가 몹에 客

入하거나 음식에 傷해서 생긴다151)_” 內傷이 심 

해서 n區묘가 된 것으로 본다. 

© p~願

~願의 종류는 風願, 寒懶, 熱懶, i뚫찌*, 勞敵,

食積懶,氣願,짧願,乾願, 血願,酒敵, 久願, 火

願, 夜敵, 天行願 등이 있다. 風寒暑펄操火와 관 

계가 있고 勞願는 虛勞와 관계가 있으며, 짧願 

는 껏용k과 食積願, 酒敵는 內傷과 관계가 있다 

氣願는 氣科와 관계가 었다. 댐息의 경우는 短

氣와 관계가 있다. 瑞息은 어깨를 들먹이고 “短

氣는 어깨를 움직이지 않는다152)_” 

@雜病篇 6卷

@積聚

“積은 五職에서 일어나고 聚는 六服에서 일 

어난다. 積聚가 위에서 일어나는 것은 喜愁를 

조절하지 않아 職을 傷하고 職이 傷하면 虛해져 

서 風雨가 그 虛를 틈타서 생기고,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淸i뿔이 虛를 據흉흉하면 생긴다. 

149) 許俊,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664. 
15이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6ITT. 
15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693 
15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앉l5,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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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음식을 과도히 하면 眼滿하고 起居가 조 

절되지 않으며 힘을 쓰는 것이 도에 지나면 陽

絡服이 傷하고 陰絡服이 傷하고 陽몹의 絡服이 

傷하면 積이 된다. 그러므로 積聚가 생기는 것 

은 七情, 內傷, 過勞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 

다1않).” 

@浮睡

“모든 i옳과 睡滿하는 것이 다 牌土에 속한다. 

浮睡이란 皮와 肉이 같이 붓고 누르면 움푹 들 

어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水睡은 牌가 

虛하고 演이 勝하여 어기고 닫쳐서 불이 정상적 

으로 運行을 못하여 全身을 통하여 面目과 手足

이 다 浮睡하는 것이다. 浮睡이란 눈밑이 부어 

야 만이 浮睡이다. 賢은 水氣를 주관하므로 賢

과 牌의 관계가 깊다. 治法은 마땅히 心經의 火

를 맑히고, 牌가 運化의 職을 主宰하는 것을 도 

와주변 8벼氣가 下降하고 水道가 開通하게 된다. 

發ff과 利小便해야 한다1댐).” 

©H長滿

“R통滿이란 배가 붓는 것이다. 그 원인은 七情,

六찮, 房勞過度로 牌뽑가 運化하지 못하여 衛氣

가 순환하지 못하는 것이니, 즉 十二經絡이 運

行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眼滿은 鴻하여야 

낫는다. 把A은 폈으로 오고 擾A은 熱로 해서 

온다1닮).” 

@ 消i룹 

“뿜와 大陽에 熱이 맺혀서 澤波을 없애서 온 

다. 펴한 것은 心의 熱로 인한 것이다. 心은 便

과 ff을 主管한다156),” 

@黃훤 

“i혈熱로 小便不flj한 黃훨이 온다. 黃훨, 酒훨, 

뤘훨, 女勞直, 黃ff의 구별이 있다157).” 

15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741 ‘ 

1냉)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p. 
759 761. 

1닮)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繼 서울, 南山堂, 1995, pp. 
769 η1. 

15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p. 
777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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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養亂, n區此, ·*懶, 積聚, 浮睡, 眼滿, 消

i홈, 黃훨이 온 것은 몸 안팎이 다 상해 깊어진 

병 임을 설명하였다1않). 

@雜病篇 7卷

@孩편 

“여름의 더위에 상하면 가을에 寒熱往來하는 

援않이 온다159J.” “찢편은 양방에서 말하는 앤똥 

이 아니다. 반드시 말라리아로 해학이 오는 것 

이 아니다. 임상에서 寒熱往來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주로 A參養몹場에 뽕胡, 黃흑 1돈이나 小

뽕胡揚을 주로 쓴다160).” 

@盛授

“겨울에 寒에 상하면 봄에 반드시 盛病을 앓 

는다161J.” 겨울에는 精을 藏해야 하는데 멀리 

여행하거나 지나친 운동을 하면 精을 손상하여 

봄에 盛病을 앓는데, 보통 감기와는 다르다. 

©$뿔 

“視聽言動이 다 亡한 提을 말한다162J. ” 

@雜病篇 8卷

@癡훨 

“六服가 和하지 못하면 留結하여 옹이 된다. 

억울한 것이 마음을 상하거나 消뺨이 오래되면 

다 癡힘를 발한다163J. ” 그러므로, }離휩는 消j홈과 

虛勞 등을 살펴야 한다 “癡훨는 熱이 血을 이 

긴 것이다l여).” “師癡, 心癡, J}f癡, 賢癡, 몹院 

癡165)”은 암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암은 한 

157)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p. 
7ff/ 788‘ 

158) 산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東醫寶짧, 들녘, 
서울, 2003, p. 11. 

15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m堂, 1995, p. 798. 
16이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됐, p. 808. 
16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됐, p. 813. 
16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鐵 서울, 南버堂, 1995, p. 823. 
16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됐, p. 829. 
164)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댔, p. 잃O 
16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p‘ 

없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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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에서는 消浪과 관계가 있다. “癡直 발생의 

순서는 煩휩, n區遊, 짧盛, 寒熱, 作痛 t世i寫이 

다166)_ ” 

@諸擾

여러 가지 皮I휩病을 뜻한다. 

이상의 孩않, 엉홈授, $뿔, 癡펌, 諸擔은 괴이하 

고 고약한 병을 말하였다167). 

@雜病篇 9卷

@諸傷

몸에 생긴 상처를 치료하는 법에 대한 내용 

이다. 

@解毒

각종 毒을 푸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救急

응급처치법에 대한 내용이다. 

@怪病

괴이한 病病에 대한 내용이다 

@雜方

여러 가지 민간요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상의 諸傷, 解毒, 救急, 怪病, 雜方은 응급상 

황의 발생과 해결에 대해 말하였다168). 

@雜病篇 10卷

@歸A

「歸A門」은 MH辰하고 班振과 出塵 후의 섭생 

과 조리하는 약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빠振 

하기 위해서 歸A은 經度가 고른 것을 요구하 

고, 無子한 歸A이 여위고 法한 자는 子宮이 乾

밟한 것으로 보아 마땅히 陰을 불리고 血을 길 

러야 하며 服盛하여 봄의 기름이 子宮에 가득 

차서 넙치는 在은 마땅히 i혈을 運行하고 짧을 

16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앉E, pp. 
862-86.3. 

167)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東醫寶짧, 들녁, 
서울, 2003, p. 11. 

168)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東醫寶錯, 틀녘, 

서울, 2003, p. 11. 

『東醫寶鍵』의 目次에 대한 鼎究

操하게 하여야 한다169)_”고 하였다. 

不빠의 경우에 한 예로 七情이 傷한 경우는 

調經種玉場170)을 쓸 수 있는데 形象醫學에서는 

눈이 올라가거나 눈가에 주름이 많은 경우는 心

을 많이 쓰는 경우로 보아서 調經種玉場을 쓴 

다. 心은 火로 火가 피를 말리면 陰血이 부족해 

진다. “歸A은 陰血의 결집체로 氣가 血보다 盛

하면 Z휴R읍하지 못한다171).”고 하였다. 

@雜病篇 11卷

@小兒

“차라리 男子 열 명을 다스렬지언정 한 歸A

을 다스리기가 어렵고, 차라리 열 부인을 다스 

렬지언정 한 소아를 다스리기가 어렵다172)_”고 

하였다. 形象醫學에서 노인과 소아는 같이 보는 

데 五藏六服의 조문을 많이 사용한다 다만 小

兒는 자라는 과정이니 衝平만 잡아주면 되고 老

A은 형틀이 무너지는 시기이니 「虛勞門」 이나 「

身形門」을 많이 참고한다. 

라)場波篇 

@ 楊波篇 1卷

@場滾序例

“氣味의 昇降을 보면 陽은 氣가 되고 陰은 

味가 되며 陽氣는 위의 孔嚴로 나가고 陰氣는 

밑의 孔嚴로 나간다. 위의 孔嚴는 소변이며 아 

래의 孔蘇는 大便이다. 小便은 陽氣의 運行을 

보며 이는 五藏의 運行을 말한다. 大便은 陰血

의 運行을 보며 이는 六服의 運行을 말한다. 하 

늘에 陰陽이 있으니 溫熱은 陽이며 ;京寒은 陰이 

요 땅에도 陰陽이 있으니 辛납淡은 陽이며 醒苦

輔은 陰이다173).” 코로는 呼吸하니 寒熱溫팬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가슴을 말한다.(뼈는 

169)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954. 
170)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957. 
171)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됐, p. 996. 
17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995, P‘ 1006 
173)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됐, p. 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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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H옳의 長이다.) 입으로 먹어서 精을 만드니 醒

苦it辛輔의 五味가 여기에 해당된다.(배는 六服

이다) 사람은 먹어서 氣味를 섭취하여 하늘과 

땅의 기운을 섭취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인체 

를 小宇숨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水部

“하늘이 사람을 낳으면 水뤘으로써 조양하니 

물이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 

인가? 天 -이 水를 나음으로 水를 首篇에 싣는 

다174),”고 하였다. 

@土部

“土가 萬物의 母體가 되는 까닭으로 土를 水

의 다음에 싣는다175),”고 하였다. 

@뤘部 

“天地가 사람의 생명을 기르는 것이 오직 뤘 

食뿐이니 土의 德으로서 氣의 中和를 얻는 까닭 

으로 그 맛이 #淡하고 性이 和平하여 크게 補

하고 慘빡하여서 常食하여도 싫어함이 없으니 

이것이 사람에게 큰 공덕을 이바지하는 것이다. 

곡식은 四季節의 春夏秋--의 기운을 가장 고르 

게 받은 것이다. 五味를 한가지만 편식하면 養

生에 이롭지 못하다176),”고 하였다. 

@A部,萬部,默部

“A部는 사람 봄에서 나온 藥이며, 鷹部는 날 

아다니는 짐승을 말하며, 월t部는 네발을 가진 

짐승을 말한다1η).” 

@ 場波篇 2卷

@ 魚、部, 蟲部, 果部, 菜部, 草部

“ 「魚、部」 는 민물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 「蟲部

」는 새도 짐승도 아닌 여러 미물, 「果部」는 나 

무에서 여문 열매, 「菜部」는 나물과 푸성귀, 「草

部」는 약에 쓰는 풀을 약으로 쓰는 것을 말한 

174) 許浚, 國譯t협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됐, p. HID. 
17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됐, p. 1100. 
176)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됐, p. 1102. 
177)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東醫寶짧, 들녘, 
서울, 2αX3,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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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8J. ” 

@場波篇 3卷

@ 草部, 木部, 玉部, 石部, 金部

“「木部」는 약으로 쓰는 나무, 「玉部」는 여러 

가지 구슬, 「石部」는 여러 종류의 돌, 「金部」는 

여러 종류의 돌을 말한다l깨),” 

마)鐵갖篇 

@鐵갓 

침뜸의 원리와 응용에 대해 써 었다. 「東醫寶

錯』의 鐵갖篇은 비교적 간략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각 편의 항목마다 鐵갖法이 있는 것을 

보면 임상에 필요한 것은 다 있다고 본다. 무엇 

보다 실용성에 근거해서 편찬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2. 『東醫寶鍵』 目次의 獨創性

1) 『東醫寶鍵』의 編暴動機

『東醫寶鍵』 序文에 나타나듯이 黃帝 뼈伯에 

서 유래된 醫學이 그 후에 수많은 학파가 이어 

서 일어나 학섣들이 어지라이 생겨나자 그 실마 

리가 되는 것만을 표절하여 다투어 학파를 세워 

책은 많아졌지만 醫術은 더욱 혼미해졌다. 그러 

므로, 선조와 이정구 등은 쓸데없는 醫學理論이 

나 處方의 옮L舞를 정리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그래서 동아시아 醫學을 정리하려 하였다. 특히, 

心身修養을 우위에 둔 醫學, 醫學經典에서 근거 

를 찾고 변통할 수 있는 醫學을 컨설하고자 하 

였다. 또 한가지는 국산약(獅藥)의 정리였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엄혀있어서 근본적인 정리를 

통해서만이 그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었다180), 

178)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얽는 東醫寶鍵, 들녘, 
서울, 2003, p. 12. 

179) 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東醫寶鍵, 들녘, 
서울, 2003, p. 12. 

180) 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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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東醫寶鍵』의 編養의 特性

“朝蘇時代에 편찬된 『獅藥集成方』이나 『醫方

類聚』를 이어받아 『東醫寶鍵』은 中國醫學을 토 

착화한 결정판이다. 分門類聚하여 자주적으로 

수용하였다181)_ ” “윤창열은 『東醫寶짧』의 위대성 

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하였다. 첫째, 活用에 

實用的이다. 증상만 알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 

게 되어 있다. 둘째, 당시까지의 모든 醫畵의 核

心과 精體만 발춰l하였고 조리가 정연하다182)_” 

“『東醫寶鍵』은 보통 醫書와 달리 모든 대목 

마다 일일이 引用文廠을 밝히고 있다. 許浚은 

醫學經典의 전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바 

탕으로 많存의 그릇됨을 바로 잡고자 하였다. 

즉, §£存 學說과 처방을 가지런히 정리하고자 

하였다. 許浚은 『東醫寶鍵』에서 精氣神을 중심 

으로 하는 道家의 養生學的 身體觀과 구체적인 

흉病의 뾰狀과 治續法을 위주로 한 醫學的 傳統

을 높은 水準에서 하나로 統合하였다. 그리하여 

우리가 生命과 身體, 自然環境과 A間의 病病,

病病의 治擾를 하나의 有機的인 體系 안에서 이 

해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양생과 醫學傳統을 結

合하여 身體觀을 정립하고 그 身體觀에 따라 각 

종 몸의 部位와 흉病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東

醫寶鍵』은 동아시아 醫學의 歷史에서 獨特한 地

位를 차지한다. 이런 種類의 醫書가 없었기 때 

문이다l없).” 

3) 『東醫寶鍵』 目次의 特性

가) 形象으로構밟 

“目次에 나타난 몸밖의 여러 부위를 하나로 

묶은 「外形篇」, 붐안의 여러 구성물을 하나로 

묶은 「內景篇」,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로 

80 잃. 
181) 한 대희, 허준은 살아 있다, 수서원, 서울, X뼈, pp. 

11 13. 
182) 한 대희, 허준은 살아 있다, 수서원, 서울, 2αXl, pp. 

41. 
183)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때1, p. 

152. 

『東醫寶錯』의 B次에 대한 鼎究

묶은 「雜病篇」 등으로 정리한 것을 한의학 역사 

상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것으로 대 

개의 漢醫書들이 rk病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

東醫寶鍵』은 몽 중심으로 구성되었다1없),” 즉 

저자인 許浚은 병에 앞서 몸을 보는 입장에서 『

東醫寶鍵』을 구성했다는 말이 된다. 붐을 중심 

으로 본다는 것은 形象을 중요시한다는 말이 된 

다. 『東醫寶鏡』의 集例에 “인체의 구성은 안으 

로 五韓六服가 있고 嚴骨, lllLI처, 血NIK, 皮!홉가 

있어 그 形態를 이루고, 精氣神이 B옳R府와 百體

의 主가 된다185),”고 하였다. 책에서 첫머리가 

중요하듯이 맨 처음에 나오는 身形藏服圖는 매 

우 중요한 가치를 지난다. 이것은 글로 뜻을 다 

전달할 수 없으므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身形藏R府圖는 “朱뾰의 『南陽活A書』에서 楊

介의 훌存圖를 인용하여 봄안과 겉의 그림을 각 

기 內景圖, 外境圖라 이름 붙였다. 『東醫寶鍵』이 

많이 참조한 공정현의 『萬病며春』이나 李健의 『

醫學入門』에도 비슷한 그림이 실려있다. 『東醫

寶鍵』 안의 身形圖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1잃)_” 

身形職服圖는 A體를 전체적으로 나타냈다. 봄 

바깥에 머리와 봄통부위가 있다. 머리에는 눈, 

코, 귀, 엽이 있고, 붐통에는 배꼽이 있다. 이 밖 

에도 음식과 공기가 안으로 통하는 길인 n因과 

候가 있다. 몸 안에는 五藏인 딴, 心, 牌, 師, 賢

이 있고 六服 중 뿜, 小陽, 大陽, 體, 勝빠등 다 

섯 R府가 있다. 六服 중 하나인 三魚는 특정한 

부위가 없으므로 그려져 있지 않다. 이 밖에도 

각기 大便과 小便이 통하는 길인 뤘道와 水道가 

그려져 있다. 붐 안의 器官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척추의 三關 부위인데, 養生을 위해 氣

를 수련할 때 精氣가 오르는 길이다. 척추 맨 

아래 부분을 尾間關 중간부분을 醒휩찮關 맨 위 

184)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 

178. 
185)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1됐, p. 65‘ 

186)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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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음 玉林關이라 한다. 玉林關은 精神 활동음 

주관하는 腦隨海로 연결된다, 이 그림은 몸 안 

에서 氣의 통로가 어떻게 비롯되며, 그것이 어 

떻게 五職六R府 등과 연결되는 지를 나타낸 것이 

다1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배꼽주위를 파도 

치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은 배에서는 律動作用

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보여주며, “腦는 隨海임 

을 보여주고 좁推는 尾聞關, 轉韓關, 玉tt關으로 

精氣의 升降하는 길을 나타내고 있다1잃),” 효山 

先生은 “이 그림은 A間의 剛面圖이다 사람의 

앞은 땅이요, 사람의 등은 하늘이다. 하늘과 땅 

을 봉합한 것이 測面이다. 이 그림이 있기에 한 

의학이 처음 생겼다189).”라고 하였다. “『東醫寶

짧』의 이 身形藏R府圖는 허준이 題廷賢의 萬病回

春의 i«ij身A圖190)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 

이다. 허준이 중점을 둔 것은 생명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봄 안의 氣와 精神을 수양하는 것이 

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체를 통하여 구현된 

다191).”고 보았다. 『東醫寶錯』은 身形購R府圖를 

처음으로 하여 形象을 중섬으로 目次가 구성되 

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身形8藏R府圖는 전체와 부 

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目次는 形象을 위주 

로 되어 있다. 

나) 목차의 구성 

같은 시대의 명의 양예수는 『醫林據要』를 교 

정했으며, 『東醫寶鏡』의 골격을 잡는데 기여했 

다고 보인다192J. 『東醫寶鍵』은 보통 醫書와는 

달리 모든 대목마다 일일이 引用文敵을 밝히고 

187)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34 3.5. 
188)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鍵, 서울, 南山堂, 1995, p. 4‘ 

189)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뼈, p, 

11. 
190) 행廷賢, t업補 萬病며春, 否林書院, 서울, 1972, p. 32. 

191)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36 37. 
192)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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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醫學經典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

東醫寶鍵』의 전체 目次는 유기적인 세계를 나타 

내었다. 『東醫寶鍵』의 각 문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193J. 『東醫寶鍵』 25권 중 2권 

을 차지하는 텀次는 간단한 단어와 개념에서 시 

작하여 本文의 깊숙한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충실한 안내자 구설을 하고 있다. 한가지 덧붙 

이면 책의 구성이 뛰어나다. 『東醫寶鍵』은 무려 

2천여 가지의 病徒, 1400종의 藥物, 4천여 가지 

의 處方, 수백 가지의 養生法과 鐵갓法 등을 망 

라했다 규모만 따진다면 이보다 더 방대한 저 

작이 적지 않다. 『聖濟總錄』, 「醫方類聚』, 『普濟

方』 등이 그것이다. 『普濟方』에는 무려 6만여 

가지 처방이 실려 있다. 그러나, 병증과 치료법 

의 유기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책들 

은 『東醫寶鍵』의 수준에 턱없이 뒤떨어진다. 요 

령있는 處方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공정현의 『壽

世保元』과 『萬病며春』, 우단의 『醫學正傳』이 눈 

에 띈다. 그러나 규모가 『東醫寶錯』처럼 전면적 

이지 않다. 李빠의 『醫學入門』은 『東醫寶짧』에 

필적할만한 규모인데다 쉽게 病徒과 그에 알맞 

은 處方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醫學分野를 포괄하는 안목과 각 항목을 

짚어내는 세기에서 許浚에 뒤져있다. 즉, 물거울 

편집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점 

에서 『東醫寶鍵』이 당시 동아시아 醫學을 종합 

한 醫書 중 최고봉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 

다194l. 

3. 形象醫學과 『東醫寶鍵」 目次의 상관성 

r東醫寶鍵』의 전체 B次는 形象으로 이루어 

졌으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위에서 

밝힌바 있다. 여기서는 形象醫學의 기본적인 관 

193)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 

183. 
194) 산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1, pp. 

205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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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과 形象의 분류, 인체 각 부분의 상호관계, 『

東醫寶鍵』 팀次의 意味 등을 통하여 그러한 『東

醫寶짧』의 目次가 形象醫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形象醫學의 基本的인 관점 

한의학의 이론체계에 있어서 기본특징으로 

整體觀을 들 수 있는데, A體는 하나의 有機的

인 整體이다. 韓象學說을 보면 五藏을 중심으로 

각 職과 R府의 經絡이 서로 絡屬하고 陰과 陽이 

짝이 되어 表훌를 이루며, 五藏은 皮肉服觸骨의 

形體, 그리고 줌算口目耳二陰 등의 官蘇와 서로 

연결되어 整體를 이룬다. 五職은 또한 훌恐憂思 

恐의 情志、活動과 연관되어 整體를 이룬다. 이로 

써 A體는 五鐵을 중심으로 하고 經絡系統을 통 

하여 안으로 藏服에 屬하고 밖으로 뾰節에 絡하 

는 연결작용을 함으로써 內職, 形體, 五官九嚴,

四鼓百嚴 등 전신의 각 조직기관이 연결되어 하 

나의 有機的 整體를 이룬다195). 이와 같이 A體

는 有機的인 整體를 이루고 있음으로 전체 속에 

部分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形象

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形象醫學에서 사람을 보는 관점은 男女OE

擾, 黑白, 長短, 剛柔)와 精氣神血科, 五藏六R府,

魚、鳥走甲類, 六經形 등이다. 이들의 상관관계는 

얼굴에 있어서 精氣神血科는 밭이며 五鐵六뼈는 

씨앗이다. 몸에 있어서 五藏六服는 씨앗이며 魚

鳥走甲類는 봄으로 발현되어 나타난 것이라 하 

겠다. 물론 얼굴에 있어서 표藏六服와 魚、鳥走甲

類를 살필 수 있다. 예로 코를 金으로 볼 때는 

五購六服로 보는 것이며, 냄새를 잘 맡는 走類

(府)로 보는 것은 魚鳥走甲類로 보는 것이다. 그 

러므로 五藏六服는 體이며 魚鳥走甲類는 用이라 

하겠다. 六經形은 어느 經絡을 위주로 되었는가 

를 보는 것이다. 男女는 不變과 變化의 입장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不變으로 우선 生植器

195) 배병철 편, 기초한醫學, 성보사, 서울, 1997, p. 32. 

『東醫寶짧』의 담次에 대한 昭究

上의 男女가 있고, 變化로써 RE擾, 黑白, 長短,

剛柔로 보는 男女가 있다196)_” 

다음은 호山先生의 사상을 중심으로 『東醫寶

鍵』의 B次를 연구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설 

명해 보고자 한다. 

가) 形象의 重要性

“한 사물을 놓고 보는 학문적 시각도 동양은 

통체에서 부분으로 연화하여 분석해 나가는 종합 

적인데 비해 서양의 학문은 부분을 통해서 통체 

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1민),” 흔히, 서양은 국소 

적인데 동양은 종합적이란 말도 한다. 醫學에서 

도 비슷한 경향이 있다. 전체를 알아야 부분을 

알 수 있고, 부분을 알아야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러변, 두 가지를 다 볼 수 았는 방법은 없을 

까? “形象을 본다는 것은 통체와 개체를 함께 

본다는 것이다198),” 이와 같이 形象은 중요하다. 

“병이란 정해진 것이 없다. 정해진 것이 있다 

면 얼마나 고치기 쉽겠는가? 머리가 아프다면 

머리 아픈 약만 쓰면 되는데, 이 환자는 여러 

증상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그것을 풀어서 

고치는 방편을 變通이라 하고 病因을 찾는 것을 

罷理라 한다199). ” 호소하는 증상이 많을 경우엔 

在狀을 위주로 하여 處方을 구하려 하면 잘 모 

르게 되어 았다. 왜냐하면 뾰狀이 錯琮되어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形象을 모르면 흠을 찾기 

가 어렵다. 이 여자의 경우에는 陰部樓律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陰頭(생식 

기)와 陽頭(머리)는 상통하므로 陰部가 나쁘면 

얼굴의 耳目 口훌가 다 나빠지게 되어 있다“200). 

196) 이인수, 形象醫學에 대한 고찰, 경희대석사논문, 2002, 
P‘ 20. 

197)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αXJ, p. 
213‘ 

198)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αXJ, p. 
58. 

199)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호山出版此 서울, 
2003, p. 125. 

200) 大韓形象醫學會 編, 호山形象醫案, 호山出版社, 서울, 
2003,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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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병을 고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뾰狀 

이란 복잡하게 錯結되어 있기에 어디에 주안점 

을 두어야 할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첫째로 形

象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로는 形象의 

相互關係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 形象의 相互關係

“存在物은 四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2Jl),” 
“四象이란 形態, 色, 機能, 性情으로 形態란 精

氣神血科를 나타내며, 色이란 五藏六服를 나타 

내며, 機能이란 魚鳥走甲類를 나타내며, 性情이 

란 六經形을 나타낸다202),” 이와 같이 사람은 

여러 가지 形象으로 이루어져 있다. 

“四象 속에 五行이 있고 五行 속에 四象이 

있다203),”고 하였는데 이 말은 “봄속의 五鐵六服

가 얼굴에서는 耳目 口算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얼굴을 보고 五職六服의 상태를 알 수 

있으니, 한의학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한 

形象醫學의 근거가 된다. 또 耳目 口賣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업이란 흩어지 

는 곳이니 모이지 못하면 병이다. 침을 흘리거 

나 토하면 병이 된다. 둘째 코는 모이는 곳이니 

흩어지지 못하면 병이 된다. 셋째 눈이란 모이 

는 곳이니 精氣가 交合하는 곳이니 모이지 못하 

변 초점을 못 맞추게 된다. 亂視, 遠視, 近視가 

생기고 外障, 內障 등이 생긴다. 넷째 귀는 모이 

는 곳이니 흩어져야 한다. 통명되어야 한다. 그 

래야 들을 수 있다2(4),” 

“인체의 構成은 精氣神血, 五職六服, 外形, 經

絡으로 이루어져 있다205).”고 하여 統體와 部分

201)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호山出版社, 서울, 
20C3, p. 126. 

2C2) 이인수, 形象醫學에 대한 고찰, 경희대 석사논문, 
20C2, p. 20. 

203) 大韓形象醫學會 編, 호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C3, p. 3C3. 

204)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호山出版社, 서울, 
20C3, p. fill‘ 

205) 大韓形象醫學會 編, 호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C3,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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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말하고 있다. “표職의 長은 뼈가 되고, 

五藏六服의 長은 心이며 精氣神血의 元은 牌가 

되며 木火土金水의 운동(呼吸운동)의 축은 땀이 

며, 職服生成原理의 根源은 賢이다206J. ” 

“牌鐵이란 A身을 保護하고 運營해 가는 것 

을 말한다. 天의 四象은 五官機能이 있어서 A 

體를 保護하고, 地의 四象은 四股가 있음으로써 

A體를 營寫하여 物의 生存行鳥를 가능하게 한 

다. 그런데 牌氣가 虛하면 四뾰를 쓰지 못하고 

五購이 不安하며2이)……,”라고 하여 天의 四象은 

耳目 口훌(心師府賢의 嚴)이며, 地의 四象은 四뾰 

(心師)]f賢의 싹)로 四象을 운행시키는 것이 牌

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形이란 말은 精氣神血의 形象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요, 色이란 藏象論에 입각해서 말한 

것이요, 服이란 經絡과 身形을 가리켜서 한 말 

이요, 뾰이란 形色服이 五運六氣에 의해서 어떻 

게 발현되어 나오느냐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빠鴻를 한다는 것은 표織이 나빠서 오는 것인 

데, 50이 넘어서 陰陽氣血이 나빠서 오는 것이 

니, 牌購을 돋구는 약을 써서 形氣를 잡아 주어 

야 한다208), ” 

“輔을 中心으로 살펴보면, 머리와 몸을 上下

로 하면 목이 輔이 되고 前後로 하면 가슴이 輔

이 되고, 四敗로 보면 中院이 轉이 되고, 表養로 

보변 배꼽이 輔이 된다. 그래서 輔이 나쁘면 어 

지럽다. 첫째, t下가 나쁘다는 말은 톰과 머리 

가 衝平을 잡고 있는가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둘째, 前後의 轉은 가슴의 맴中이 된다. 땐中에 

는 神明之官인 心과 氣의 바다인 뼈가 들어 있 

으므로 펌中이 나빠 생긴 병은 七情覆結과 氣淡

으로 인하여 頭8玄, 惡心n區Ii±, 心f季, 寒熱往來, 流

206)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호山出版社 서울, 
2003, p. 1없6. 

207) 大韓形象醫學會 編, 호山形象醫案, 쪼山出版社, 서울, 
2003, p. 5C7. 

208)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호山出版社, 서울, 
2003, p.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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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作痛하는 증이 생긴다. 셋째, 手足은 成體의 

根本인데 手足의 축은 中脫이다. 그러므로 中院

이 나쁘면 어지럽고 手足이 저리다, 주로 內傷

에서 많이 온다. 넷째, 表養가 나쁘다는 말은 簡

가 나쁘다는 말이다. 배꼽은 全身의 半에 위치 

해 었다. 배꼽은 生氣의 根源이기 때문에 生氣

를 잃으면 어지러워진다. 이것은 輔을 중심으로 

보고 말한 것아다zom.” 

“얼굴이 넓적하여 前面이 발달한 것은 勝뼈 

體이다. 반면에 열굴의 測面이 발달한 것은 體

體이다. 體體는 風寒演을 배제하기 어렵고, 勝뼈 

體는 風寒펴을 잘 배제한다. 임상에서 R총Jl)'t體에 

게 風寒i혈病이 잘 온다21이.”라고 하여 얼굴의 

前面과 뼈面의 발달과 風寒罵病을 말하고 었다. 

“太陽形에는 九味充活場을 쓰고, 太陰形에는 

養香正氣散을 쓰고, 少陽形에는 小뽕胡場, 廠陰形

에는 五積散, 陽明形에는 홉根場, 少陰形에는 즘흥 

j효香蘇散을 쓴다. 만약 유형을 잘 모르는 경우에 

는 通用方으로 九味充活場을 쓴다. 이와 같이 같 

은 감기라도 유형에 따라 쓰는 약이 다르다211),” 

라고 하여 六經形의 감기약을 말하고 있다. 

이상으로 『東醫寶鍵』의 目次를 鼎究하는 이 

유에 대해 효山先生은 첫째로 形象의 重要性을 

들고 있는데 形象은 純體와 個體를 함께 보는 

방법이며, 설지로 임상에서 호소하는 증상이 많 

을 경우엔 뾰狀을 위주로 하여 處方을 구하려 

하면 잘 모르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在狀이 

錯經되어 았기 때문에 形象을 모르면 흠을 찾기 

가 어렵다고 하였다. 둘째로 形象이 서로 연결 

되어 있기에 形象 상호간에 관계를 알아야 한다 

고 하였다. 그런데 『東醫寶鍵』의 目次는 形象으 

로 되어 있다. 

209)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463. 

21이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193‘ 

211)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흉흉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249. 

『東醫寶鏡」의 g;次에 대한 昭究

다음은 형상의학에서의 형상의 분류이다 

2) 形象의 분류 

形象醫學에서 形象의 分類는 男女(把樓, 黑白,

長短, 剛柔), 精氣神血科, 五輝六뼈, 魚鳥走甲類,

六經形, R홈體 8종Jl)'t體 등이다. 

가) 男女<»巴樓, 黑白, 長短, 剛柔)

“男子는 陽에 속하여 氣가 흩어지기가 쉽고, 

女子는 陰에 속하여 氣가 많이 覆짧한다, 그러 

므로 男子는 氣病이 항상 적고 女子는 氣病이 

항상 많은 법이다. 治法은 女A은 언제든지 血

을 調養하면서 그 氣를 소모시켜주고, 男子는 

氣를 調養하면서 血을 養해야 한다. 男子는 病

이 陽이 虛해서 오고 女子는 陰이 虛해서 온 

다212).’” 이와 같이 男子와 女子는 그 生理病理

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形象醫學에서는 

예를 들어, 剛柔의 입장에서 男子는 뼈가 발달 

하였다는 전제 하에 만약에 女子가 뼈가 발달하 

였다면 그 순간만큼은 男子로 보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앞의 경우인 生植器上의 男女를 不變의 

입장이라면, 뒤의 경우를 變化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다213). ” 

나)精氣神血科 

“『東醫寶鍵』의 첫머리는 「精門」, 「氣門」, 「神

門」, 「血門」으로 시작된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形象醫學에서 보는 精氣神血이란 인체 

의 바탕이며 밭이다. 얼굴전체의 모습을 말한다. 

몽은 변화가 많고 머리는 변화가 적다. 그런 의 

미에서 精氣神血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입으로는 精을 만들고, 코는 호흡하여 氣를 

만틀고, 눈은 精氣가 교합하여 神을 밝히고, 귀 

로는 血을 養한다. 精이란 인체의 根源이 되는 

212) 許浚, 國譯增補 東醫寶짧, 서울, 南山堂, lffiS, p. 37. 
213) 이연수, 形象醫學에 대한 고찰, 경희대석사논문, 2002, 

p, 20. 

15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이. 18-3 

것이며, 氣란 精을 만드는 기운이란 의미이며, 

神이란 그러한 精氣가 작용하는 것이며, 血이란 

이러한 精氣神이 모두 있어서 하나의 완성된 형 

체를 이룬 것을 의미한다. 精氣神血 중 어느 것 

을 중섬으로 되어 있는 가에 따라 精科, 氣科,

神科, 血科라고 한다. 天圓, 地方, A角이란 말이 

있는데, 하늘은 둥그니 얼굴이 둥글면 精科인데, 

精이 잘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땅은 네모나니 

얼굴이 네모나면 잘 돌아가지 않으니 精이 잘 

형성되지 않으므로 氣科라고 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원과 네모의 중간은 三角形밖에 없다. 

하늘기운이 많은 進三角形은 神科, 땅기운이 많 

은 三角形은 血科이다. 이것을 李표來의 『相學

윌傳』에서는 天形, 地形, A形으로 구분하여 營

養質, 節骨質, 心性質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214)_” 

形象醫學에서 精科, 氣科, 神科, 血科의 구분 

과 『東醫寶鍵』의 텀次가 「精門」 , 「氣門」 , 「神門

」, 「血門」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하겠다 

다)五購六服 

『東醫寶鍵』의 目次는 精氣神血門 다음에 五

購六服가 나와 았다. “五藏六船는 얼굴에서 관 

찰하는 것이다. 精氣神血의 바탕 속에 어떤 씨 

앗이 심어져 있는가? 몸에는 五藏六冊가 숨겨져 

있지만 얼굴에는 耳目 口흉의 大小, 高低, 剛柔,

正偏이나 色으로 나타난다215)_” 五鐵六服는 몸 

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이것을 호山先生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五職의 長은 뼈가 되고 五藏六빠의 長은 心이 

며 精氣神血의 元은 牌가 되며 木火土金水의 운 

동(呼吸운동)의 축은 府이며, 藏R府生成頂理의 根

源은 賢이다216)_” 

214) 이연수, 形象醫學에 대한 고찰, 경희대석사논문, 
2:xJ2, pp. 20 21. 

215) 이인수, 形象醫學에 대한 고찰, 경희대석사논문, 
2002 p. 24. 

216)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1잉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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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體에 있어 제일 높은 계위에 있는 것이 師

요, 그 다음이 心職이다. 心은 君主와 같은 역할 

을 하고, 師는 治理調節하는 國父와 같은 역할을 

한다. A體 內의 五藏六뼈, 身形, 血R~ 經服 등이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준다 

면 모든 활동은 순조로울 것이다. 모든 것을 治

理調節하는 것은 山이다. 山은 A體에 있어서 뼈 

이다. 즉, 師는 신형에서는 머리가 金이기에 뼈에 

속하고 氣에 있어서는 呼吸의 根源이 되고 耳目

口흉에 있어서는 코가 얼굴의 한가운데에 붙어서 

東西南北의 方位를 가려주고 있고 몸에서는 外皮

가 되어 온몸을 우산처 럼 감싸고 있다zrn.” “오른 

팔은 師가 주관하고 왼팔은 心이 주관하고 왼발 

은 府이 주관하고 오른 발은 賢이 주관한다218)_” 

라)魚鳥走甲類 

“魚類, 鳥類, 走類, 甲類는 붐이 五織 중에서 

어느 藏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이 

다 五購이 몸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가를 나타 

내는 것이다. 魚類는 입이 발달하여 맛을 잘 알 

고 賢의 부위인 엉덩이가 발달하였고, 鳥類는 

눈이 발달하여 잘 보고 心이 발달하였고, 走類

는 코가 발달하여 냄새를 잘 맡고 다리가 발달 

하였고, 甲類는 귀가 발달하여 잘 들으며 등이 

발달하였다. 五鐵의 機能(用)을 말한다219).” 약 

을 쓰는 것은 五職六服門에서 같이 쓴다. 

마)六經形 

“六經形은 r東醫寶鍵』의 「寒門」과 「風門」 에 

나와 있다. 形象醫學에서 六經形은 陽明形, 廠陰

形, 太陽形, 太陰形, 少陰形, 少陽形이다. 어느 

경락을 위주로 발달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府

과 師는 氣血의 운행을 주관하는데, )lf은 血을 

217)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000, pp. 
142-143. 

218)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1, p‘ 1046. 

219) 이인수, 形象醫學에 대한 고찰, 경희대석사논문, 2”2,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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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하고 뼈는 氣를 운행한다. 눈은 血을 소모 

하고 코는 氣를 소모하는데, 눈과 코의 기세를 

보아서 少陰形, 少陽形, 太陰形, 太陽形을 구분 

한다. 그리고 陽明形은 陽明經이 발달하여 잘 

먹고, 얼굴의 전면이 볼록렌즈처럼 튀어 나왔고, 

눈두덩이 두둑하고 面이 넙적하고 홈房이 크고 

배가 나왔다, 廠陰形은 陽明形과는 반대로 얼굴 

의 전면이 오목렌즈처럼 들어갔다. 특히 눈이 

들어가고 좋L頭가 크며 몸이 차고 추위를 탄 

다22이.” 

바) 體體, B종Jll't體 

몸통과 四뾰를 보아서, 몸통이 발달하면 體뼈 

體라 하고, 四뾰가 발달하면 體體라 한다 

3) 인체 각 부분의 相互關係

인체는 크게 머리와 몸과 사지로 되어 었다. 

서로의 相互關係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가) 머리와 몸과의 관계 

“머리에는 耳目 口흉로 五職六服가 운행하고 

있고, 몸에서는 五藏六服가 숨어 있다. 머리와 

몸은 반대로 되어 있다” 形象醫學에서 “사람을 

해부하면 그 사람의 五職六뼈를 알 수 없고, 얼 

굴을 보아야 그 사람의 五職六R府를 알 수 있 

다.”고 말하는 의미이다. 한의학이 그렇게 되어 

었다. “肉體가 動할 때는 精神은 靜하고, 精神이 

動할 때는 精神이 靜한다. 精神은 머리에 있고, 

肉體는 몸에 있다221J.” 

나) 톰과 四뼈와의 관계 

뿜는 水뤘의 바다가 된다. 五鐵六服는 모든 기 

운을 몹에서 받는다. 六뼈인 뿜는 受納作用을 하 

22이 이인수, 形象醫學에 대한 고찰, 경희대석사논문, 
2002, pp. Tl 잉. 

221) 박인규, 너와 나의 세계, 지산출판사, 서울, 2<XXJ, 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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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뽑의 經絡인 陽明經은 廳熟시키는 작용을 한 

다. 이러한 魔熟시키는 작용은 三魚나 命門에 의 

해 이루어진다. 「靈樞·本神』에 “牌氣가 허하면 四

뼈를 쓰지 못하고 五購이 不安하다.”고 하였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걸어야 만이 消化가 된다. 

消化가 안되면 食後흡困의 증상이 았다. 四股의 

활동으로 뽑가 六服에 氣血을 공급한다. 六服는 

五職에 氣血을 보낸다. 몽의 중심에 五鐵이 었고, 

그 표騙은 六8府에서 기운을 받고, 六服는 몹에서 

기운을 받고, 몹는 牌와 관계가 았으며, 牌는 四

股에서 기운을 받으니 四鼓는 十二經絡을 말한 

다. “폼통과 수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몸통은 五

職이 들어 있는 곳이므로 陰이 되고, 四뾰는 몸 

통에서 뻗어 나온 것이므로 陽이 된다 그러므로 

손가락이 나쁘다는 것은 牌몹가 나쁘다는 돗이 

다2낌).” “形象醫學에서 봄이 발달하면 勝빠體, 사 

지가 발달하면 體體라 하는데 이는 몸과 四股와 

의 관계를 논한 것이다. 體體는 形哀氣盛·陽盛陰

虛, R총a光體는 반대이다223)_” “손은 風寒i흙의 瑞氣

를 받기 때문에 흔드는 것이요, 발은 風寒i흙을 

排除하기 위해서 걸어간다2잉).” “봄통이 氣血의 

통로가 되는 것은 手足太陽經은 寒水로 봄의 뒤 

를 행하고, 手足陽明經은 ;操金으로 봄의 앞을 행 

하며, 手足少陽經은 相火로 몸의 뼈~面을 행한다. 

그리고 手足太陰經은 i흙土로 大題에 퍼져 있으 

며, 手足少陰經은 君火로 小題에 퍼져 있으며, 手

足廠陰經은 風木으로 軟臨에 퍼져 있다2정).” “오른 

팔은 師가 주관하고, 왼팔은 心이 주관하고, 왼발 

은 JJf이 주관하고, 오른 발은 뽑아 주관한다226),” 

222) 大韓形象醫學會 編, 호山形象醫案, 호山出版社, 서울, 
2003, p‘ 457. 

223) 大韓形象醫學會 編, 윷山形象醫案, 호山出版社, 서울, 
2003, p. 1242. 

224)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p. 1띠5. 

225) 大韓形象뽑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호山出版社, 서울, 
200'3, p‘ gj'.Z_ 

226) 大韓形象뽑學會 編, 호山形象醫案, 종山出版社 서울, 
때3, p. 1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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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머리와 몽과 사지와의 관계 

얼굴의 耳目 口賣는 폼의 五磁六뼈가 드러난 

곳이다. 톰과 사지는 기운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며股에는 十二經絡이 있다. 이와 같이 머리와 

몸과 사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었다. “이 

여자는 봄이 뚱뚱한 것이 흠이다. 즉 陰盛陽虛

란 뜻인데 i혈을 제하거나 陽氣를 돋워주어야 한 

다. 얼굴이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風寒暑演操火를 이겨낼 수 있다는 뭇이고, 반대 

로 몸은 風寒暑演操火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 

에 옷을 업는 것이다, 또한 氣虛해서 개기름이 

흐르는데 얼굴은 陽氣가 오르는 곳인데 陽氣,가 

오르지 못하면 外氣에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風寒暑演操火를 배제할 수 없다2강).” 

4) 「東醫寶鍵』 目次의 意味

『효山形象醫案』에 나오는 『東醫寶鍵』의 目次

에 대한 意味를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았다. 

첫째, 醫書의 처음부터 끝이 모두 맺願를 고 

치는 처방이 나오지만 가장 보편적인 體系로 目

次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雜病篇」에 「

破敵門」을 만틀어 놓았다. 雜病을 알려면 統體

를 알고 部分을 알아야 한다228)_ 

둘째, 나이가 女子 14세, 男子 16세 이하면 

先天病으로 보고 대개 『東醫寶錯』의 앞부분에 

나오는 處方을 쓴다. 그리고 中年의 사람들은 

주로 內傷이나 七情의 처방들을 많이 쓰고 

50 %세가 념으면 「虛勞門」 등의 처방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환자의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해 

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處方을 쓰기도 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治標率도 상당히 높아진다. 그 

러니까 나이를 쓸 때 단순히 빈칸을 채운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써 

먹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기계가 많이 앓았으니 

227) 大韓形象뽑學會 編, 호山形象뽑案, 효山出版社J 서울, 
2003, p. 731. 

228)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뽑案、 효山出版社J 서울, 
20]3,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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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해주고 기운을 조금 보충해주는 것이다. 완전 

히 낫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앓9)_ 

셋째, 「뼈門」에서의 生化란 男子의 精을 받아 

들여서 빠娘을 하느냐 못하느냐? 에 반하여 「歸

A門」은 따娘하여 아이를 낳는 것, 창조에 대한 

문제이다. 「뼈門」은 창조이전의 미혼여성에 해 

당하고 「歸A門」은 창조이후의 이야기로 기혼여 

성에 해당한다230)_ 

넷째, 精氣神血病은 夢, 聲音, 言語, 律波, *§ 

餘의 運行으로 나타난다. 手足에 땀이 나는 것 

은 精氣神血의 運行이 되지 않아서 律波이 새는 

것이다231)_키를 크게 하려면 A體의 根本인 精

氣神血의 커;眉언 律滅을 막아주어야 한다232)_ 

形을 돋궈 준다는 얘기는 血을 돋군다는 말 

인데, 不眼뾰도 精氣神血이 나빠서 오면 「夢門」

의 藥을 쓰지만, 표磁六服가 不和되서 오면 大

小便을 通利시켜주변 된다. 예를 들어 저녁에 

小便을 자주 봐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小

便短少를 치료해주변 잠을 잘 수 있다정3)_ 

大小便을 자주 본다는 것은 五職六服의 運行

이 안 되는 것이다234)_ 

다섯째, 난소수술을 받아서 머리가 아픈데 食

積으로 보아 正傳加味=陳場을 써도 頭痛이 없 

어진다. 子宮이 나빠서 오는 頭痛이다. 頭痛에 

반드시 頭痛藥만 써서 낫는 것은 아니다235)_ 

不班에 月經의 異常과 함께, 뼈는 衝任服과 

몹經과 연계되므로 원房 얼굴 입술 n因n옳 등에 

229) 大韓形象뽑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쪼山出版社 서울, 
2003, p. 1387. 

23이 大韓形象뽑學會 編, 효山形象뽑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122. 

231) 大韓形象醫學율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tt, 서울, 
2003, p. 1586. 

232) 大韓形象훨學會 編, 호山形象훌훌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1703. 

233) 大韓形象뽑學會 編, 호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716. 

234) 大韓形象뽑學會 編, 효山形象뽑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nro. 

235) 大韓形象뽑學會 編, 호山形象醫案, 호山出版社 서울, 
2003, p.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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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이 오면 뼈의 질환으로 보고 치료하면 

된다. 月經時 원房痛에는 i齊陰升, 面色이 나쁘면 

옥약계영환, 입술이 벗겨지변 溫經場, 목이 부으 

면 心氣가 통하지 못한 것이니 通經揚을 쓴다. 

꽤證은 「前陰門」의 질환이지만 이것도 任服의 

병이므로 氣科, 廠陰形, 난대의 차이, 훌孔이 드 

러난 경우에 나타난다236J. 

여섯째, 體痛도 네 가지로 생각해야 한다. 精

氣神血이 나쁜 경우, 五購六服가 나쁜 경우, 身

形이 나쁜 경우, 五運六氣에 상응하지 못해서 

온다237J. 

일곱째, 눈은 精氣의 메모리요, 코는 氣의 出

入處요, 업은 精을 受納하는 곳이다. 그래서 입 

은 受納하는 곳이기에 봅로 보고, 코는 氣가 出

入하는 곳이므로 牌로 본다. 업의 五職은 몸통 

속에 간직되어 있기에 內라 하고 코는 코 속에 

표藏이 간직되어 있어서 外로 본다2잃), 耳目 口

훌가 存在物이라는 것은 牌職이란 뜻이다. 먹어 

서 皮肉服節骨을 길러준다239J. 

5) 形象醫學과 『東醫寶짧』 텀次의 상관성 

形象醫學에서 살펴보면, 전체의 바탕으로서의 

精氣神血이 있고, 심어져 었는 씨앗으로 五購六

뼈가 있고, 五職六船가 옴에 발현된 魚鳥走甲類

가 있고, 五鐵六R府와 皮肉服節骨을 연결하는 經

絡이 었다. 經絡은 표職六뼈에 각각 絡屬한다. 

경락이 발달한 것을 따라 六經形이 있다. 즉, 얼 

굴의 耳B 口훌는 몽의 1i職六服가 드러난 곳이 

다. 몸과 사지는 기운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四

股에는 十二經絡이 있다. 이와 같이 머리와 몸과 

사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236) 大韓形象뽑學會 編, 호山形象뽑案, 효山出版社, 서울, 
20'.]3, p. 1422. 

237) 大韓形象醫學會 編, 효山形象聲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1598. 

238) 大韓形象뽑學會 編, 효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1664. 

2'.l9) 大韓形象醫學會 編, 호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1θ'i6. 

『東醫寶鍵』의 텀次에 대한 鼎究

形象을 보고 병을 진단하는 기준을 삼는다. 

形象醫學에서 形象의 分類는 精氣神血科, 五

職六服, 魚鳥走甲類, 六經形 등으로 『東醫寶鍵』

의 텀次}||흉序와 비교해 보면 精氣神血, 夢·聲륨, 

言語·律波·짧餘, liH藏六R府, 뼈·蟲,小便·大便 등으 

로 精氣神血은 精氣神血科로 五職六服는 魚鳥走

甲類로 멜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m_ 轉括 및 考察

本論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東醫寶鍵』은 폼 

겉의 여러 부위를 하나로 묶은 「外形篇」, 옴안 

의 여러 구성볼을 하나로 묶은 「內景篇」, 그리 

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로 묶은 「雜病篇」, 本草

에 대한 「場波篇」 , 침과 뜸에 대한 「鐵갓篇」 등 

으로 묶어 텀次를 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한 

의학 역사상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것으로 대개의 韓醫書들이 질병중심으로 구성되 

었으나 『東醫寶鍵』은 폼중심으로 구성되어 었음 

을 제시한 것이다. 즉 저자인 許浚은 병에 앞서 

몸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東醫寶鍵』을 구성했 

다는 말이 된다. 봄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形

象을 중요시한다는 말이다. 『東醫寶錯』 첫머리 

에 身形藏服圖를 두어 形象을 강조하며, 전체와 

부분을 나타내었고, 그 설명으로 ‘形色에 따라 

治法이 다므다.’고 한 것은 좋은 증거가 된다. 

또 『東醫寶鍾』의 集例에서 인체의 구성은 안으 

로 五職六服가 있고 節骨, Jl/L肉, 血Dl, 皮I홉가 

있어 그 形뿔를 이루고 精氣神이 職R府와 百體의 

主가 된다고 하였듯이 A體을 統體(전체)와 個

體(부분)로 나누고 그것의 상관관계를 팀次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臨皮에서 한 例로 體痛의 경우에 「體痛門」 에 

있는 10종 요통의 처방을 쓸 수도 있지만, 精이 

부족하면 「精門」에서, 塵後體痛이면 「歸A門」에 

서, 또 땀을 흘려서 오는 요통이면 「律波門」에 

서 찾아 써야 體痛이 治擔되는데, 이것은 『東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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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짧』의 텀次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요통을 

치료하는 處方이된다는 뜻으로 目次의 유기적 

관계를 잘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된다, 

본론에서 논술한 내용을 『東醫寶鍵』 목차 순 

서대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內景篇」 에서 『東醫寶鍵』의 첫머리에 나오는 

身形騙服圖는 그림으로써 이미 모든 것을 나타 

내었다. 이것을 설명한 身形職服論에서는 책의 

大義를 말하고 있다. 사람을 우주에서 가장 靈

貴한 존재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머리는 하 

늘을 닮아 둥글고 발은 땅을 닮아서 모나다.’라 

고 하였다. 호山先生은 이것을 다시 자세히 설 

명하여, ‘인체의 後面은 陽이며, 인체의 前面은 

陰이다. 後面은 陽이기에 붙어 있는 物이 없고, 

前面은 陰이기에 앞房과 性器 등이 붙어 았다. 

또한 인체의 前面은 動物이며 動物은 橫으로 성 

립된다. 인체의 後面은 植物이며 植物은 織으로 

성립된다. A間은 動物도 아니요 植物도 아니며, 

動物인 동시에 植物이 된다. 動物과 植物을 다 

갖추었기에 A間은 萬物을 대표하는 영귀한 존 

재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의학에서 A身은 小

宇富인 것을 명백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朱판漢 

의 말을 벌어 ‘사람의 形象이 長短, 大小, ijE',擾,

黑白, 敏蒼, 博훔의 다름이 있고 ijE',A은 현이 많 

고 樓A은 火가 많으며 흰 사람은 뼈氣가 虛하 

고 검은 사람은 賢氣가 足하므로 사람의 形象에 

따라 外提이 비록 같더라도 治法은 달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形象醫學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다. 

『東醫寶鐘』의 目次의 JI頂序는 精氣神血 다음 

에 夢, 聲좁, 言語, ‘律波, f졌餘으로 되어 있다. 

精氣神血은 인체의 근본바탕을 말한다. 精은 업 

에서 취하며 氣는 코에서 神은 精氣의 교합으로 

눈에 나타나고, 血은 精氣神의 合으로 귀에서 

나타난다. 또한 精氣神血의 予眉이 夢, 聲흡, 言

語, 律波, 껏餘으로 나타난다. 호山先生은 精氣

神血病은 夢, 聲륨, 言語, E훨씬용, f졌용t의 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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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한 예로, 手足에 땀이 나는 것은 精氣

神血의 運行이 되지 않아서 律波이 새는 것이라 

고 하였다. 夢, 聲좁, 言語, 律波, 짧散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精氣神血을 좋게 할 수 있다. 

다음에는 五藏六빠, 뼈, 蟲, 小便, 大便의 순서 

로 되어 있다. 이 조문에서는 의사는 반드시 

자신의 五驗六뼈, 毛髮 節骨의 構造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五職은 精神 血

氣 塊觸을 간직하고 六服는 水뤘을 消化해서 律

波을 만든다. 또 五購이 七嚴와 통한다는 것은 

뱃속의 五藏이 얼굴의 耳目 口算에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얼굴을 보면 五職의 상태를 

알수있다. 

『東醫寶鍵』 「用藥篇」에서는 標治와 本治의 

선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대체로 병을 

다스리는 법이 반드시 먼저 그 本을 다스련 뒤 

에 다음 그 標를 다스려야 하는 법이지만, 中滿

과 大小便의 不利는 그 標와 本을 가릴 것이 없 

이 먼저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효山先生은 精氣神血, 夢, 聲륨, 言語, 律波,

짧餘과 五藏六服 뼈, 蟲, 小便, 大便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形을 돋워준다는 얘기는 

血을 돋군다는 말이며, 한 예로 不眼在도 精氣

神血이 나빠서 오면 「夢門」 의 藥을 쓰지만 五藏

六뼈가 不和되서 오면 대소변을 通利시켜주면 

된다. 예를 들어 저녁에 소변을 자주 봐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小便短少를 치료해주면 잠 

을 잘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五鐵六服가 돌아 

가는 것은 뼈, 蟲, 小便, 大便에 나타나게 된다 

는것을알수있다 

또 효山先生은 韓醫學의 該斷方法에 大小便

을 보고 病을 판단하는 이유는 五職六빠가 生成

되는데 있어 그 予眉의 排除與否를 알 수 있기 

때문이며 大便과 小便이 정상이면 身形에는 이 

상이 없는 것이다. 五藏六服가 生成되었을 때 

大小便의 배출이 잘못되면 外形자체에 이상이 

생긴다. 따라서 大小便 다음에 「外形篇」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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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는데, 이것은 五職六뼈와 大小便의 관계 

및 外形과의 관계를 말하고 었다. 

「外形篇」은 머리로부터 아래의 각 부위를 설 

명하고, 皮肉服節-骨로 밖에서 안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成體의 根本인 手足을 말하고 전신을 

싸고 있는 毛髮과 生植器인 前陰과 H門인 後陰

으로 前後로 구성되어 있다. 

「天地運氣에서는 의원은 반드시 천지의 運

氣를 알아야 한다고 하여 時間에 따른 기후변화 

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陰陽의 氣가 昇降하고 

찮虛하는 경우를 보면 春夏秋.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節氣에 따라 補中益氣場의 季節

方이 다르고(立春, 立夏, 立秋, 立장에 따라 약을 

탈리 써야 한다.) 계절에 따라 퓨此下法을 다르 

게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봄에는 II±法을 여름 

에는 ff法을 가을에는 下法을 써야 한다. 補陰

을 하는 경우에도 虛勞의 用藥찮을 보면 여름에 

는 六味地黃元을 쓰고, 봄, 가을에는 賢氣九을 

쓰고, 겨울에는 八味地黃JL을 쓰게 되어 있다. 

즉, 계절에 따라 약을 달리 쓰게 되어 있다. 審

病, 辦徒, ~n11, 用藥으로 병을 알고 약을 쓰는 

데도 아주 자세히 나눠 놓았다. 『東醫寶짧』의 

중간부분에 위치한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음에 風寒暑演爆火는 六氣로 外部에서 병 

이 오는 경우인데 六經形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을 말하고 있다. 

다음에 內傷으로, 升漢는 사람은 根本이 없고 

다만 불과 食料로서 命을 삼는다 하는데, 牌뿜 

는 土에 속하면서 水뤘을 들이는 것을 주재하니 

그것이 사람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牌뿜는 後天의 根本이 된다. 사람의 모든 병은 

內傷에서 시작된다. 효山先生은 內傷과 傷寒과 

의 비교로 內傷의 屬息不利는 목소리가 쉬지 않 

는데, 外感風寒 f흉寒은 목소리가 쉰다고 하였다. 

內傷과 榮衛관계에 대하여, 밥을 먹으면 눈을 

뜨고 숨을 쉬변 귀가 뚫린다, 氣는 呼出吸納을 

『東醫寶짧』의 目次에 대한 昭究

함으로써 榮衛가 운행되고 內傷은 寒熱허실이 

있으므로 榮衛가 運行된다. 

다음에 老A이면 누구나 오는 虛勞에 대해서 

말하였다. 虛勞란 대개 餘食이 減少하고 精神이 

흡迷하고 遺精하고 夢뺀하고 R要背8웰8짧節骨이 당 

기고 아프며 湖熱하며 自 ff하고 짧盛하고 g懶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皮毛, !JJL肉, 節骨, 骨

隨, 氣血, 律波이 모두 不足해서 생기는 것이라 

고하였다. 

다음 「雜病篇」 에서 養亂, n區II±, ~願, 積聚, 浮

睡, 眼滿, 消浪, 黃훨은 몸 안팎이 다 상해 깊어 

진 병을 설명한 것이고, }쫓病, 盛평, $뿔, 癡直,

諸擔은 괴이하고 고약한 병을 말한 것이며, 諸

傷, 解毒, 救急, 怪淚, 雜方은 응급상황의 발생과 

해결에 대해 말한 것이다. 

다음에 여성만이 好娘과 出塵을 하므로 「歸

A門」을 두었는데, 다른 醫書처럼 女性의 身體

器官인 8힘와 앞房에 관한 내용을 「歸A門」 에 싣 

지 않고 뼈는 「內景篇」 에 점房은 「外形篇」 에 실 

었다. 이는 許浚이 身體器官의 위치를 분류의 

우선으로 삼았음을 뜻한다, 

小兒는 어른과 달리 신체가 약하므로 「小兒

門」을 두었다 

「場浪篇」 에서 i易波序例는 藥物學總論이라 할 

수 있는데, ‘氣味의 昇降을 보면 陽은 氣가 되고 

陰은 味가 되며 陽氣는 위의 孔嚴로 나가고 陰

氣는 밑의 孔嚴로 나간다고 하였다. 위의 孔嚴

는 소변이며 아래의 孔嚴는 大便이다. 小便은 

陽氣의 運行을 보며 이는 五藏의 運行을 말한 

다. 大便은 陰血의 連行을 보며 이는 六服의 運

行을 말한다. 하늘에 陰陽이 있으니 溫熱은 陽

이며 i京寒은 陰이요 땅에도 陰陽이 있으니 辛납 

淡은 陽이며 醒苦輔은 陰이다.’ 코로는 呼吸하니 

寒熱溫i京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가슴을 말 

한다. 입으로 먹어서 精을 만드니 醒苦#辛輔의 

표味가 여기에 해당된다. 사람은 먹어서 氣味를 

섭취하여 하늘과 땅의 기운을 섭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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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서 인체를 小宇힘라고 보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鐵갓篇」 에서는 침뜸의 원리와 

응용에 대해 말하였다. 

이상으로 각 편의 目次의 내용을 살펴보니 

目次들은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東醫寶짧』의 편찬동기를 보면, 쓸데없는 醫

學理論이나 處方의 난무를 정리하려고 하였다. 『

東醫寶鍵』의 편찬의 특성은 『獅藥集成方』이나 『

醫方類聚』를 이어받아 中國醫學을 토착화한 결 

정판이라 할 수 었다. 分門類聚하여 자주적으로 

수용하였다. 윤창열은 『東醫寶鍵』의 위대성을 간 

략하게 정리하여 말하였다 첫째, 活用에 實用的

이다. 증상만 알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았다. 둘째, 당시까지의 모든 醫書의 核心과 精

隨반 발춰1하였고 조리가 정연하다고 하였다. 

같은 시대의 명의 양예수는 『醫林握要』을 교 

정했으며, 『東醫寶鍵』의 골격을 잡는데 기여했 

다고 보인다‘ 『東醫寶鐘』은 보통 醫書와는 달리 

모든 대목마다 일일이 引用文敵을 밝히고 있는 

데, 이는 醫學經典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東醫寶짧』의 전체 目次는 유기적인 세계를 

나타내었다. 「東醫寶鍵』의 각 문들은 서로 유기 

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東醫寶錯』 25권 중 2 

권을 차지하는 텀次는 간단한 단어와 개념에서 

시작하여 本文의 깊숙한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충설한 안내자 구실을 하고 있다. 한가지 덧붙 

이면 책의 구성이 뛰어나다. 

『東醫寶짧』은 무려 2천여 가지의 病뾰, 1400 

종의 藥物, 4천여 가지의 處方, 수백 가지의 養

生法과 鐵갖法 등을 망라했다. 규모만 따진다면 

이보다 더 방대한 저작이 적지 않다. 『聖濟總錄

』, 『醫方類聚』, 『普濟方』 등이 그것이다. 『普濟

方』에는 무려 6만여 가지 처방이 실려 있다. 그 

러나 병증과 치료법의 유기적 구성이라는 측면 

에서 볼 때, 이 책들은 『東醫寶錯』의 수준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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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뒤떨어진다. 요령있는 處方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공정현의 『좋좋世保元』과 『萬病回春』, 우 

단의 『醫學正傳』이 눈에 띈다. 그러나 규모가 『

東醫寶鍵』처럼 전면적이지 않다. 李빠의 『醫學

入門』은 『東醫寶鏡』에 필적할만한 규모인데다 

쉽게 病m:과 그에 알맞은 處方을 선택할 수 있 

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醫學分野를 포 

괄하는 안목과 각 항목을 짚어내는 세기에서 許

浚에 뒤져있다. 즉, 물거울 편집의 경지에 이르 

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東醫寶鍵」이 

당시 동아시아 醫學을 종합한 醫書 중 최고봉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形象醫學에서 말하는 形象의 분류와 A體 각 

부분의 상호관계를 통해 形象醫學과 「東醫寶鍵』

目次의 상호관계를 알아보면, 한의학의 이론체 

계에 있어서 기본특정으로 整體觀을 들 수 있는 

데, A體는 하나의 有機的인 整體이다. 藏象學說

을 보면 五購을 중심으로 각 魔과 R府의 經絡이 

서로 絡屬하고 陰과 陽이 짝이 되어 表養를 이 

루며, 五藏은 皮肉服節骨의 形體, 그리고 폼, 흉, 

口, 팀, 耳, 二陰 등의 官嚴와 서로 연결되어 整

體를 이룬다. 五職은 또한 喜愁憂思恐의 情志、活

動과 연관되어 整體를 이룬다. 이로써 인체는 

五購을 중심으로 하고 經絡系統을 통하여 안으 

로 藏뼈에 屬하고 밖으로 뾰節에 絡하는 연결작 

용을 함으로써 內藏, 形體, 五官九嚴, 四뾰百散 

등 전신의 각 조직기관이 연결되어 하나의 有機

的 整體를 이룬다. 이와 같이 인체는 有機的인 

整體를 이루고 있음으로 전체 속에 부분을 보아 

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形象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形象醫學에서 사람을 보는 관점은 精氣神血

科, 五職六빠, 魚鳥走甲類, 六經形 등이다. 이들 

의 상관관계는 精氣神血은 밭이며 五鐵六服는 

씨앗이다. 봄에 있어서 五藏六服는 씨앗이며 魚、

鳥走甲類는 봄으로 발현되어 나타난 것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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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물론 얼굴에 있어서 五購六服와 魚鳥走甲

類를 살필 수 있다. 예로 코를 金으로 볼 때는 

五藏六服로 보는 것이며, 냄새를 잘 맡는 走類

(府)로 보는 것은 魚鳥走甲類로 보는 것이다. 그 

러므로 五藏六뼈는 體이며 魚、鳥走甲類는 用이라 

하겠다. 魚鳥走甲類는 몸이 五購 중에 어느 職

이 발달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며, 五鐵六빠는 體

이며 魚鳥走甲類는 用이라 하겠다. 

精氣神血科는 『東醫寶鐘』의 첫머리는 「精門」,

「氣門」, 「神門」, 「血門」으로 시작된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形象醫學에서 보는 精氣神

血이란 인체의 바탕이며 밭이다. 얼굴전체의 모 

습을 말한다. 붐은 변화가 많고 머리는 변화가 

적다. 그런 의미에서 精氣神血은 가장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입으로는 精을 만들고, 코는 호 

흡하여 氣를 만들고, 눈은 精氣가 교합하여 神

을 밝히고, 귀로는 血을 養한다. 精이란 인체의 

根源이 되는 것이며, 氣란 精을 만드는 기운이 

란 의미이며, 神이란 그러한 精氣가 작용하는 

것이며, 血이란 이러한 精氣神이 모두 있어서 

하나의 완성된 형체를 이룬 것을 의미한다. 精

氣神血 중 어느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가에 

따라 精科, 氣科, 神科, 血科라고 한다. 天圓, 地

方, A角이란 말이 있는데, 하늘은 둥그니 얼굴 

이 둥글면 精科인데, 精이 잘 형성된다는 의미 

이다. 땅은 네모나니 얼굴이 네모나면 잘 돌아 

가지 않으니 精이 잘 형성되지 않으므로 氣科라 

고 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원과 네모의 중간 

은 三角形밖에 없다. 하늘기운이 많은 遊三角形

은 神科, 땅기운이 많은 三角形은 血科이다. 이 

것을 李IE來의 『相學률傳』에서는 天形, 地形, A 

形으로 구분하여 營養質, 節骨質, 心性質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形象醫學에서 精科, 氣科, 神科,

血科의 구분과 『東醫寶鍵』의 目次가 「精門」 , 「

氣門」, 「神門」 , 「血門」으로 되어 있다는 사설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東醫寶鍵』의 B次는 精氣,神血門 다음에 五

『東醫寶짧』의 目次에 대한 冊究

8藏六服가 나와 있다. 五觸六服는 얼굴에서 관찰 

하는 것이다. 精氣神血의 바탕 속에 어떤 씨앗 

이 심어져 있는가? 봄에는 五職六服가 숨겨져 

있지만 얼굴에는 耳텀口옳의 大小, 高低, 剛柔,

IE偏이나 色으로 나타난다. 五觸六服는 몸을 운 

영하는 주체이다. 五職六冊에 대해 효山先生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五藏의 長은 뼈가 

되고 五藏六冊의 長은 心이며 精氣神血의 元은 

牌가 되며 木火土金水의 운동(呼吸운동)의 축은 

府이며, 鐵服生成原理의 根源은 賢이다. 

魚鳥走甲類는 ‘魚類, 鳥類, 走類, 甲類는 몸이 

五藏 중에서 어느 購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지 

를 보는 것이다 魚類는 입이 발달하여 맛을 잘 

알고, 鳥類는 눈이 발달하여 잘 보고, 走類는 코 

가 발달하여 냄새를 잘 맡고, 甲類는 귀가 발달 

하여 잘 듣는다. 五藏의 機能(用)을 말한다. 약 

을 쓰는 것은 五鐵六빠門에서 같이 쓴다. 

六經形은 『東醫寶鍵』의 「寒門」과 「風門」 에 

나와 있다 形象醫學에서 六經形은 陽明形, 廠陰

形, 太陽形, 太陰形, 少陰形, 少陽形이다. 어느 

경락을 위주로 발달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jf 

과 뼈는 氣血의 운행을 주관하는데, 맑은 血을 

운행하고 뼈는 氣를 운행한다. 눈은 血을 소모 

하고 코는 氣를 소모하는데, 눈과 코의 기세를 

보아서 少陰形, 少陽形, 太陰形, 太陽形을 구분 

한다. 그리고 陽明形은 陽明經이 발달하여 잘 

먹고, 얼굴의 전면이 볼록렌즈처럼 튀어 나왔고 

눈두덩이 두둑하고 면이 엽적하고 원房이 크고 

배가 나왔다. 廠陰形은 陽明形과는 반대로 얼굴 

의 전면이 오목렌즈처럼 들어갔다. 특히 눈이 

들어가고 춰펴흉가 크며 봄이 차고 추위를 탄다. 

전체를 알기 위해서 A體 各 부분의 상호관 

계를 살펴보면, 머리에는 耳目 口옳로 五驗六服

가 운행하고 있고, 몸에서는 五磁六뼈가 숨어 

있다. 머리와 몸은 반대로 되어 었다. 形象醫學

에서 사람을 해부하면 그 사람의 五緣六略를 알 

수 없고, 얼굴을 보아야 그 사람의 五職六服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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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고 말하는 의미이다. 한의학이 그렇 

게 되어 있다. 肉體가 動할 때는 精神은 靜하고, 

精神이 動할 때는 精神이 靜한다. 精神은 머리 

에 있고, 肉體는 몸에 있다. 

봄과 사지와의 관계는 뿜는 水顆의 바다가 

된다. 五藏六服는 모든 기운을 몹에서 받는다. 

六服인 뿜는 受納작용을 하고 몹의 經絡인 陽明

經은 魔熟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흉熟시키 

는 작용은 三魚나 命門에 의해 이루어진다. 『靈

樞,本神』에 牌氣가 허하면 四뾰를 쓰지 못하고 

五藏이 不安하다고 하였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걸어야 만이 消化가 된다. 消化가 안되면 食後

좁짧의 증상이 있다. 四뾰의 활동으로 몹가 六

뼈에 氣血을 공급한다. 六服는 표職에 氣血을 

보낸다. 몸의 중심에 五藏이 있고, 그 五職은 六

뼈에서 기운을 받고, 六服는 뿜에서 기운을 받 

고, 뽑는 牌와 관계가 있으며, 牌는 四뾰에서 기 

운을 받으니 四뾰는 12經絡을 말한다. 붐통과 

수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봄통은 五藏이 들어 

있는 곳이므로 陰이 되고, 四股는 몸통에서 뻗 

어 나온 것이므로 陽이 된다. 그러므로 손가락 

이 나쁘다는 것은 牌뿜가 나쁘다는 뜻이다. 

形象醫學에서 봄이 발달하면 a종R光體, 사지가 

발달하면 R휩體라 하는데 이는 봄과 四뾰와의 관 

계를 논한 것이다. 體體는 形哀氣盛하고 陽盛陰

虛하며, R종ID't體는 반대이다. 손은 風寒i흙의 瑞氣

를 받기 때문에 흔드는 것이요, 발은 風寒i혈을 

排除하기 위해서 걸어간다. 몸통이 氣血의 통로 

가 되는 것은 手足太陽經은 寒水로 몸의 뒤를 

행하고, 手足陽明經은 操金으로 옴의 앞을 행하 

며, 手足少陽經은 相火로 붐의 ↑則面을 행한다. 

그리고 手足太陰經은 演土로 大題에 퍼져 있으 

며, 手足少陰經은 君火로 小題에 퍼져 있으며, 

手足廠陰經은 風木으로 軟臨에 퍼져있다. 오른 

팔은 뼈가 주관하고, 왼팔은 心이 주관하고, 왼 

발은 딴이 주관하고, 오른 발은 賢이 주관한다. 

머리와 봄과 사지와의 관계는 열굴의 耳目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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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는 몽의 표職六빼가 드러난 곳이다. 몽과 사 

지는 기운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四뾰에는 十二

經絡이 있다. 이와 같이 머리와 몸과 사지는 서 

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인체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東醫寶鍵』의 目次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臨皮에서 어느 門에서 처방을 찾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효山先生은 “병 

이란 정해진 것이 없다. 정해진 것이 있다면 얼 

마나 고치기 쉽겠는가? 머리가 아프다변 머리 

아픈 약만 쓰면 되는데, 이 환자는 여러 증상이 

설타래처럼 엉켜 었다. 그것을 풀어서 고치는 방 

편을 變通이라 하고 病因을 찾는 것을 罷理라 

한다24이.” 호소하는 증상이 많을 경우엔 1ii:狀을 

위주로 하여 處方을 구하려 하변 잘 모르게 되 

어 있다. 왜냐하면 在狀이 錯綠되어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形象을 모르면 흠을 찾기가 어렵다. 

한 사물을 놓고 보는 학문적 시각도 동양은 

통체에서 부분으로 연화하여 분석해 나가는 종 

합적인데 비해 서양의 학문은 부분을 통해서 통 

체를 추구하는 경향이 었다. 흔히, 서양은 국소 

적인데 동양은 종합적이란 말도 한다, 醫學에서 

도 비슷한 경향이 있다. 전체를 알아야 부분을 

알 수 있고, 부분을 알아야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 形象을 본다는 것은 통체와 개체를 함께 본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形象은 중요하다고 하 

여 形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形象의 

相互關係에 대해 ‘存在物은 四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四象이란 形뾰, 色, 機能, 性情으로 形

뺑란 精氣神血科를 나타내며, 色이란 五鐵六뼈 

를 나타내며, 機能이란 魚鳥走甲類를 나타내며, 

性情이란 六經形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사람은 

여러 가지 形象으로 이루어져았다. ’四象 속에 

240) 大韓形象醫學會 編, 쪼山形象醫案, 효山出版社, 서울, 
2003,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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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行이 있고 五行 속에 四象이 있다.’고 하였는 

데 이 말은 ‘몸속의 五藏六뼈가 얼굴에서는 耳

目 口屬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얼굴을 

보고 五職六服의 상태를 알 수 있으니, 한의학 

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한 形象醫學의 근 

거가된다. 

『東醫寶鍵』의 目次의 意味에 대해서도 효山 

先生은 醫書의 처음부터 끝이 모두 隊願를 고치 

는 처방이 나오지만 가장 보편적인 體系로 目次

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雜病篇」 에 「吸

願門」을 만들어 놓았다. 雜病을 알려면 統體를 

알고 部分을 알아야 한다. 나이가 女子 14세, 男

子 16세 이하면 先天病으로 보고 대개 『東醫寶

鍵』의 앞부분에 나오는 處方을 쓴다. 그리고 中

年의 사람들은 주로 內傷이나 七情의 처방들을 

많이 쓰고 50 60세가 넘으면 「虛勞門」 등의 처 

방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환자의 나이를 굉장 

히 중요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處方을 쓰 

기도 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治標率도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나이를 쓸 때 단순히 빈칸 

을 채운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이가 많으면 많을 

수록 많이 써먹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기계가 

많이 닮았으니 補해주고 기운을 조금 보충해주 

는 것이다. 완전히 낫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 

다, 「뼈門」에서의 生化란 男子의 精을 받아들여 

서 班振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반하여 「歸A門」

은 姬振하여 아이를 낳는 것, 창조에 대한 문제 

이다. 「8힘門」은 창조이전의 미혼여성에 해당하 

고 「歸A門」은 창조이후의 이야기로 기혼여성에 

해당한다. 

精氣神血病은 夢, 聲륨, 言語, 律波, ·§용t의 運

行으로 나타난다. 手足에 땀이 나는 것은 精氣

神血의 運行이 되지 않아서 律波이 새는 것이 

다. 키를 크게 하려면 A體의 根本인 精氣神血

의 ~眉인 律波을 막아주어야 한다. 形을 돋궈 

준다는 얘기는 血을 돋군다는 말인데, 不眼在도 

精氣神血이 나빠서 오면 「夢門」의 藥을 쓰지만, 

『東醫寶鍵』의 目次에 대한 冊究

五藏六服가 不和되서 오면 大小便을 通利시켜주 

변 된다. 예를 들어 저녁에 小便을 자주 봐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小便短少를 치료해주 

면 잠을 잘 수 있다. 大小便을 자주 본다는 것 

은 五職六服의 運行이 안 되는 것이다. 난소수 

술을 받아서 머리가 아픈데 食積으로 보아 IE傳

加味二陳場을 써도 頭痛이 없어진다. 子宮이 나 

빠서 오는 頭痛이다. 頭痛에 반드시 頭痛藥만 

써서 낫는 것은 아니다. 不빠에 月經의 異常과 

함께, 뼈는 衝任服과 몹經과 연계되므로 원f흉, 

얼굴, 입술, n因n候 등에 이상반응이 오면 뼈의 질 

환으로 보고 치료하면 된다. 月經時 원房痛에는 

濟陰판, 面色이 나쁘면 玉鋼뺨榮갯L, 입술이 벗겨 

지면 溫經場, 목이 부으면 心氣가 통하지 못한 

것이니 通經楊을 쓴다. 뻐證은 「前陰門」의 질환 

이지만 이것도 任眼의 병이므로 氣科, 廠陰形,

난대의 차이, 最孔이 드러난 경우에 나타난다. 

體痛도 4가지로 생각해야 한다. 精氣뼈血이 

나쁜 경우, 五藏六뼈가 나쁜 경우, 身形이 나쁜 

경우, 五運六氣에 상응하지 못해서 온다. 눈은 

精氣의 메모리요, 코는 氣의 出入處요, 입은 精

을 受納하는 곳이다 그래서 입은 受納하는 곳이 

기에 뽑로 보고, 코는 氣가 出入하는 곳이므로 

비로 본다. 업의 五鐵은 봄통 속에 간직되어 있 

기에 內라 하고 코는 코 속에 五職이 간직되어 

있어서 外로 본다. 耳目 口흉가 存在物이라는 것 

은 牌藏이란 뜻이다. 먹어서 皮肉服觸骨을 길러 

준다는 말이다. 

임상에서 붐이 나쁜 상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한 예로 남자 16세인데 코가 막히고 짧i'f 

이 었고, 입안이 헐며, 피부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에 증상을 따라가면 막연한 느낌이 든 

다. 그러나 이 환자의 形象이 樓黑한 觸體(사지 

가 발달)인 것을 중심으로 보면, &짚i'f이 나서 코 

가 막히고 입안이 혈며 피부에 영양이 안 가서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었 

다. 막연히, 여러 증상을 따라가면 어디에 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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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응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으나, 形象을 중섬으 

로 유추해 나가변(진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在

狀의 상호관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 될 수 있다. 

形象醫學에서 보면, 전체의 바탕으로서의 精

氣神血이 있고, 심어져 있는 씨앗으로 五藏六服

가 있고, 五藏六服가 봄에 발현된 魚鳥走甲類가 

있고, 五購六服와 皮肉服節骨을 연결하는 經絡

이 있다 經絡은 五藏六服에 각각 絡屬한다. 경 

락이 발달한 것을 따라 六經形이 있다. 풀어서 

설명하면, 얼굴의 耳텀 口훌는 몸의 五職六船가 

드러난 곳이다. 봄과 사지는 기운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四뾰에는 十二經絡이 있다. 이와 같이 

머리와 봄과 사지는 서로 일접하게 연결되어 있 

으며, 이러한 形象을 보고 병을 진단하는 기준 

을삼는다. 

形象醫學에서의 形象의 分類는 精氣神血科,

五職六뼈, 魚鳥走甲類, 六經形 등으로 『東醫寶鍵

』의 目次순서와 비교해 보면 精氣神血, 夢, 聲

音, 言語, 連波, f양飯, 五藏六服, 뼈, 蟲, 小便, 大

便 등으로 精氣神血은 精氣神血科로 五職六服는 

魚鳥走甲햇흉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이 『東醫寶鍵』의 目次는 形象醫學에 

서의 形象의 分類와 같이 되어 있고, 『東醫寶짧 

』의 目次는 질서정연하게 構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이 어 

디에 있을까? 혹자는 오늘날 많은 한의사가 『東

醫寶鍵』을 金科玉條로 떠받들지 않고 『東醫寶鍵

』의 많은 處方이 실제로는 잘 듣지 않는다는 말 

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예전 

에 효山先生은 r東醫寶짧』의 處方을 써서 수많 

은 難治病을 고쳤고, 현재 大韓形象醫學會 회원 

들은 새벽이면 『東醫寶鍵』을 主敎材로 하여 열 

섬히 배우고 많은 難治病을 고치고 있다. 副敎

材로 『古今實驗方』이나 『-見能解經驗醫語』, 『

細暴醫宗金鍵』이나 기타 醫書를 사용하지만, ~ 

東醫寶鐘』을 주교재로 삼는 것은 形象을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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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次가 되어 있고, 텀次틀은 서로 연관되어 있 

다. 形象은 統體와 個體를 함께 볼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個體의 합이 統體라는 

것은 서양의학이며 個體와 統體가 둘이 아닌 하 

나라는 입장이 形象醫學인 것이다. 形象醫學의 

整體性을말하고 있다. 

필자는 『東醫寶鍵』의 目次에 대한 연구를 통 

하여, 『東醫寶鍵』이 中國의 여러 醫書를 종합해 

서 하나의 새로운 醫學體系를 만들었다는 점에 

서 비록 도자기를 굽는 것은 中國에서 들여왔지 

만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구현한 高麗좁 

종의 獨創性에 비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W. 結 論

1. 펼자가 『東醫寶鍵』의 텀次를 昭究하는 理由는 「東

醫寶鍵』의 目次가 形象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理由를 다시 한번 효山先生의 주장을 통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形象의 重要性을 들고 있는데, 形象은 統體와 

個體를 함께 보는 방법이며, 실지로 임상에서 호 

소하는 증상이 많을 경우에 뾰狀을 위주로 하여 

處方을 구하려 하변 잘 모르게 되어 있는데, 뾰狀 

이 錯5되어 있기 때문에 形象을 모르면 흠을 찾 

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둘째로 形象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形象 상호간에 

관계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2. 「東醫寶鍵』의 目次順序와 形象醫學에서 보는 形象

의 分類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東醫寶錯』은 形象을 中心으로 目次가 構成되어 

있다.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揚波篇, 鐵갖篇) 

2) 『東醫寶鍵』의 目次는 서로 연관되어 었다. 

3) 『東醫寶盤』의 目;次를 陽究해야 하는 理由는, 形

象을 보는 것은 統體와 個體를 함께 볼 수 있는 

방법이며, 뾰狀은 錯結되어 있기 때문이다. 

4) 精氣神血科는 精氣神血門과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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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五職六빼나 魚鳥走甲類는 五藏六뼈門과 관계가 

있다. 

6) 精氣神血의 ;f眉이 夢, 聲音, 言語, 律波, 짧값으 

로 나타난다. 夢, 聲흡, 言語, 律뼈 껏欲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精氣神血을 좋게 할 수 있다. 

7) 五職六뼈가 돌아가는 것은 뼈, 蟲, 小便, 大便에 

나타난다 

8) 小便은 五鐵(陽氣)의 運行을 나타내고, 大便은 

六略(陰血)의 운행을 나타낸다. 

9) 옴속의 五職六服가 얼굴에서는 耳g口흉로 나타 

난다. 그러므로, 얼굴을 보고 五藏六服의 상태를 

알 수 있다. 한의학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자체가形象醫學이다. 

10) 六經形은 『東醫寶鍵』의 「寒門」과 r風門」에 나 

와었다. 

11) 形象醫學에서 보면, 전체의 바탕으로서의 精氣

神血이 있고, 심어져 있는 씨앗으로 五藏六船가 

있고, 五鐵六뼈가 몸에 발현된 魚鳥走甲類가 있고, 

五藏六船와 皮肉服觸骨을 연결하는 經絡이 있다. 

*없용은 五職六船에 각각 絡屬한다. *없各이 발달한 

것을따라六經形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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